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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국제적으로 시장 개방화가 진전되고, FTA 등 농업 개방화는 당면한 현실이

다. 더욱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곡물자급률 하락, 

농가소득의 정체, 더 나아가 기후변화 심화 등으로 인해 작물 생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팜 보급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ICT 기술을 접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법인)는 

원격으로 현장을 제어할 수 있고, 자동으로 온․습도 및 환경제어를 통해 노동력 

절감,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편농(便農) 등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팜 도입 및 운영이 그리 쉽지는 않다. 스마트 팜 도입 및 운영

의 문제점으로 초기투자비 및 운영비 문제, 보급된 스마트 팜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확신성, 경영주의 스마트 팜 기술 활용능력 

제고, 경영 기술의 부족 그리고 스마트 팜 공급 기기의 품질 및 규격화 등이 

해결될 때 스마트 팜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팜의 보급실태를 파

악하고, 보급된 스마트 팜의 운영 성과,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스마트 팜

의 보급 확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스마트 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보다 쉽게 스마트 팜

을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연구의 수행에 귀중한 자문으로 수고해 준 농림축

산식품부와 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요   약

  스마트 팜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원 등에 접목하

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

장을 의미한다. 스마트 팜의 도입이 확산되면 스마트 팜 농가는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간편 영농으로 농업소득 향상과 잉여 노동력을 활용하

여 농외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스마트 팜의 범위도 생산 부문에만 그치지 않고 유통, 소비, 농업․농촌 부문까

지 확대되어야 하고, 스마트 팜에 이용되는 기술도 유비쿼터스, GIS, GPS, 

U_IT, RFID, QR, SNS 등에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농업로봇, 빅데이터, 인

공지능, 정보관리를 융복합하여 한 단계 발전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도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원

예분야‘ICT 융복합 확산 사업’,‘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시설원예의 경우 2017년까지 시설원예 4,000ha(시설현대화 면

적의 40%), 축산농가 730호(전업농의 10%) 및 과수농가 600호(과원규모화농가

의 25%)에 스마트 팜을 보급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분야에서는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 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구축’등 스마트 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근거법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

상을 위한 지원)이며, 연도별 재정투입은 2014~2016년까지 각각 200억 원, 

2017년 이후는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축산부문에서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을 하고 있다. 

2016년 재정투입은 195억 원이며 2017년에는 26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

이다. 

2015년 현재 스마트 팜 보급농가는 총 1,441농가이다. 시설원예 부문은 



1,235농가, 노지과수는 93농가, 축산은 113농가이다. 시설원예 분야에서 스마

트 팜 재배농가는 1,235호로 이중 시설비중이 높은 과채류 분야가 933호로 절

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훼류 190농가, 시설과수 70농가, 버섯류 42

농가로 파악되고 있다.

스마트 팜 도입농가 조사결과 응답농가의 56.1%가 향후 스마트 팜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40.2%는 확대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축소 또는 

중단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

는 과수(100.0%)와 축산농가(55.6%)의 확대 응답 비율이 시설원예(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도입비율과 비교하면 도입비율이 낮은 과수와 축산농가가 

스마트 팜 확대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팜 미 도입농가 조사결과 전체 응답농가 중 54.3%가 향후 스마트 팜

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의 경우 

향후 스마트 팜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3.7%, 66.7%로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 팜을 도입 한 107농가를 대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도입 목적을 물었을 때, ‘노동투하시간 절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영농 편이성 증대’, ‘농산품 품질 향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팜 도입한 토마토 농가의 경우, 재배면적이 0.5ha 이상의 대규모 농

가의 스마트 팜 도입성과가 재배면적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농가는 스마트 팜 도입이후 생산량은 9.5%, 상품화율 10.0%,

영농편이성 26.8% 증가하였다. 생산비는 7.4% 감소하여 소규모 농가보다 효과

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투입노동시간이 15% 감

소하여 대규모 농가보다 노동력 절감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소득 증

가율은 규모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양돈 농가의 경우, 토마토 농가와 마찬가지로 사육두수가 5,000두 이상인 대

규모 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 성과가 사육두수 5,00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팜을 도입한 대규모 농가는 생산량이 20.0%, 영농

편이성 27.5% 증가하였다. 생산비는 7.5% 감소하여 소규모 농가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소득과 투입노동시간의 효과는 소규모 농가에서 



더 크며, 상품화율은 규모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설비 

투자보다 노동에 의존하던 소규모 양돈농가가 스마트 팜을 도입함으로써 노동

력 절감 효과를 크게 나타났고, 노동비용 절감으로 농업소득 증가로까지 이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팜 도입 이후 사용상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농가 기준으로 

‘시공업체의 사후기술지원서비스 및 교육 미흡’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기

자재의 비 표준화로 인한 낮은 호환성’, ‘투자비용 대비 저조한 성과’ 순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이 스마트 팜 도입 이후 부품교환이나 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스마트 팜 시공업체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기술교육 및 사후기술지원서비스 

체계 미흡’과 ‘시공비 및 장비의 높은 가격’, ‘기자재의 비 표준화로 인한 낮은 

호환성’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원예 농가는 기술교육 및 사후기술지원서비스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수농가는 기자재의 비 표준화로 인한 낮은 호환성, 축

산농가는 기기의 높은 가격에 대한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 팜 도입 확대방안으로 ‘기술 및 시설 도입 초기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강화’와 ‘스마트 팜 연구개발 강화(기술향상 및 기술표준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 우선순위 분석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경

제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기술 개발(R&D)이 필요하

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두 전략부분의 중요도 차이는 크지 않아 두 전략 모두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따라서 주요 전략별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반 구축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책지원

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성 확보를 위한 세부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운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농가의 

경영성과 제고 강화’와 ‘시공비 절감’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제일 먼저 ‘스마트 팜 기자재 및 시설 표준화와 국산



화’ 방안 마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팜 확산 모

델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 생육(사양) 관리 기술’이 동등하게 수준으로 나타났

다. ‘노지 작물 ICT 적용 기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기반구축 부문에서 가장 먼저 수립해야할 전략적 세부사항은 ‘시스템 및 매

뉴얼의 표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팜 도입 이후 A/S 및 단계별 기술 

지원’과 ‘스마트 팜 관련 전문기술 지원체계’는 동등한 수준이고, ‘스마트 팜 

도입 이전 기술 및 운영 기술 전문 컨설팅’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지원 부문에서는 ‘농업인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 마련

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스마트 팜 관련 법/제도 개선’과 ‘기

관별 협력’ 순으로 분석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주요국의 분야별 농산업 ICT 융합 및 기술 활

용 현황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ICT 융합 기술수

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100%) 대비 74.8% 수준으로 선진국과 약 4.6년

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2014년 기준) 되었다.

주요국의 스마트 팜 활용사례와 기술격차를 통해 살펴본 바, 향후 우리나라

의 ICT 스마트 농업 중장기 방향을 설정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 농

업은 인터넷과 네트워크 연결, 온실 자동제어와 원격제어 등 1세대 스마트 농

업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농업인이 영상을 통해 온실을 제어하는 수준으로 온습도 등 기상환경과 온

실 내 이산화탄소 조절 등에 머무르고 있으며, 장치제어 역시 천창, 측창 개폐,

환기 조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2~3세대 스마트 농업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세대의 경우 지상부 복합환경제어가 가능하고 

여기에 Big Data분석 및 영농의사결정 지원서비스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작물 

생육제어 역시, 지상부 뿐 아니라 지하부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3세대의 경우 기존 1~2세대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여기에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최적제어기술을 적용하고 로봇 및 지능형 농기계를 활용

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센서정보 역시 기존 시스템에 더하여 작

물진단센서, 에너지관제센서, 로봇항법 센서 등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한다. 장

치제어 역시 로봇과 에너지관제시스템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스마트 팜 보급확대 비젼은 스마트 팜 보급 확대로 “농업이 미래성장산업

으로 도약”이다. 이에 따른 단기, 중장기 보급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추진전략으로 스마트 팜 도입농가의 애로점 해소 전략, 스마트 팜 전문가가 생

각하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전략, 스마트 팜의 외연적 확대 전략 그리고 지속적

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설정하였다. 

  세부적 추진전략으로는 농촌 현장에서 애로점인 초기투자비 및 운영비, 보

급된 스마트 팜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확신성, 경영

주가 스마트 팜 기술을 잘 이용할지 그리고 스마트 팜 공급 기기의 품질 및 규

격화 등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로 초기투자비 및 운영비 문제는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방안 등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가 활성

화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에 대한 확신성에 대해서는 현재 성

공한 사례들이 있다.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견학과 홍보가 필요하다. 스마

트 팜 운영 기술 및 경영기술 부족은 컨설팅 업체를 양성하거나 겨울철 영농교

육시 스마트 팜 관련 교육을 정례화하고 경영주의 능력, 자본금, 작목, 시설규

모, 시설형태가 고려된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방안이 필요하다. 

  스마트 팜을 도입한 농가가 문제점으로 스마트 팜 기기에 대한 품질문제, 

A/S 문제 등을 들고 있고, 기기 공급회사 마다 규격 및 기능이 달라 이를 규격

화․표준화 등도 문제로 들고 있다.

  스마트 팜은 자동으로 취득한 생육․환경정보를 스스로 학습․분석하여 최적화

하는 인공지능(AI)형 제어시스템이 개발․보급되어야 하고, 적용분야도 생산에

서 유통, 소비, 농촌체험관광까지 확대될 때 스마트 팜의 외연적 확대가 이루어

진다. 

  스마트 팜 관련 주체간 협력이 필요하다. ‘기관별 협력’ 부문에서는 ‘기



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가 중요하다. 스

마트 팜 특성 상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

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농촌진흥청,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유

관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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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국제적으로 시장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FTA 등 농업 개방화는 당면한 현실

임. 우리나라 농업은 세계 농업강국들과 겨루기에는 아직은 열악한 수준이

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농산물 품질 

향상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한 스마트 팜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ICT 기술을 접

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법인)는 도시에서 다른 일을 보면서 원격

으로 현장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노동력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

으며, 자동으로 온․습도 및 환경을 제어함으로써 균일하고 품질 좋은 농산

물을 생산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곡물자급률 하락,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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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득 정체, 더 나아가 기후변화 심화 등으로 작물 생산이 계획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농가인구 비중은 1990년에 15.5%를 차지하

였으나 2014년에는 5.5%로 크게 줄었고, 곡물자급률도 같은 기간에 

43.1%에서 24.0%로 급감하였음. 농가소득은 2000년에 23,072천 원에서 

2014 34,950천 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하는데 그침.

-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농산물의 작황 및 생산량이 일정하지 못해 가격 

역시 심하게 등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산물의 소비자인 국민의 안

정적 먹거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업구조도 변화되어야 함. 1970～80년

대 농업이 노동집약적 산업, 1990～2000년에는 토지집약적 산업, 2010년 

이후는 자본집약적 산업이었다면, 2020년 이후는 우리나라 농업구조가 자

본 및 기술집약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농업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가 필요한 시

기임.

○ 최근 농촌에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농법으로는 귀

농․귀촌한 농가가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들이 경쟁

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야 함. 그 대안이 정보통신기술

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팜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 팜의 보급률이 낮고, 기술수준 역시 초

기단계임. 향후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농가가 스마트 팜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분야도 생산 부문 이외에 유통, 소비, 농

업․농촌 부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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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팜의 보급실태를 분야별(시설원예, 축산, 과

수, 노지 작물)로 파악하고, 보급된 스마트 팜의 운영 성과, 성공과 실패요인

을 분석하여 스마트 팜의 보급 확대 방안을 도출함.

○ 스마트 팜의 분야별(시설원예, 축산, 과수, 노지 작물) 기술수준을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며, 외국의 스

마트 팜 정책 및 적용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스마트 팜 보

급 확대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3. 선행연구와 차별성

○ 유남현 등(2009)은 군사, 의료, 환경, 산업현장, 물류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기술을 적용하여 농산물 생

산, 가공, 유통 및 판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연구하였음.

○ 서종성 등(2008)은 토양 및 기상센서와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온실 기

상환경 및 토양정보를 수집하고, 온실설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

능한 USN 기반의 온실관리시스템을 연구하였음.

○ 정용균 등(2009)은 농어업경영체 정보화와 관련된 정보화 정책환경을 분석

하고, 농어업경영체 및 타 산업경영체 정보화 사례와 선진기술 동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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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였음.

○ 김상태 등(2012)은 2010년도 농수축산 분야 IT 융합 모델화사업을 중심으

로 대표 품목에 대한 ROI 분석1을 통해서 IT 융합모델화 사업 성과지표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음.

○ 유찬주 등(2008)은 정보화 사회 진전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취

약계층인 농업인의 정보 활용 및 수용태도를 조사하고, 정보화 수용태도가 

농가경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김연중 등(2013)은 스마트 농업의 현황, 개념 및 필요성을 정리하고 각 분야

별 도입 가능 기반기술 및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스마트 농업 도입을 위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팜 보급 이후 실제 농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도

입한 농가의 성공 또는 실패요인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기술개발 방향 설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스마트 팜의 외연적 확대 

가능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꾀함.

1 총괄적인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지표로써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ROI = (순이익/매출액) ×(매출액/총자산) =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매출

마진 × 총자산회전속도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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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범위와 방법

4.1. 연구 범위

○ 스마트 팜의 범위는 생산, 유통, 소비, 농업․농촌 부문까지 광범위하며, 스

마트 팜에 이용되는 기술로는 유비쿼터스,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위성항법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biquitous Sensor Network),

QR(Quick Response Code),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이 있음. 이

를 이용하여 생산량 증대, 노동력 절감, 품질향상, 소비자 잉여,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그림1-1. 스마트 팜 연구 범위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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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부문은 원격․실시간 농업생산관리로 작물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

이 가능하고 빠른 정보 제공으로 스마트한 농업이 가능함. 그 대표적인 예

가 식물공장임.

- 식물공장은 사용자가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

이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음. 식물공장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

도, 양액공급 등을 제어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이들을 자유롭게 조정도 

가능함.

○ 유통부문에서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전자경매 시스템이 있음. 이는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상호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고, SNS 등을 이용하여 전자결재, 직거래 등을 통해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옴.

- 생산자는 출하계획, 품질관리, 소비지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

도 농산물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함.

- 유통인은 생산된 농산물을 자동으로 선별, 포장이 가능하여 노동력을 절

감할 수 있고, 비파괴 기술을 이용하여 선별을 균등하게 하여 품위를 높

일 수 있음. 또한 유통업자가 기상에 따른 작황, 수확예상 시기 및 물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구매 및 판매에 이용 가능함.

○ 소비분야는 소비자가 농산물 생산정보를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잔류농약,

원산지 등 농산물 안정성에 대해 직접 확인 할 수 있음.

- 최근 국내외 모든 국가에서 GAP와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산

물의 생산, 유통 단계별 정보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기록․관리하고 소비

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 잉여가 발생함.

- 이력관리 주요 식별수단으로 바코드, RFID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QR코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농업․농촌분야 중 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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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연구를 집중하고, 생산부문에 ICT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의 생산량 증

가, 노동력 절감, 품질향상, 편농(便農)등에 대한 분석과 향후 확대 가능성

을 분석하고자 함.

4.2. 연구 방법 

○ 스마트 팜 현황과 관련된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의 내부

자료와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팜 전수조사(2016.9)를 바탕으로 표본농가 107개를 

선정하여 정밀 조사․분석하였음.

- 스마트 팜 도입농가(1,441농가): 시설원예 85.7%, 과일류 6.5%, 축산 

7.8%

- 조사내용: 온실종류(유리, 비닐), 온실형태(단동, 연동), 재배품목, 재배면

적, 사육두수, 스마트 팜 기기 설치 여부, 활용수준 등

- 또한 스마트 팜 도입성과 이외에 도입만족도, ICT 활용수준, 스마트 팜 

도입 목적 등은 이 선도농가들의 응답을 빈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한편, 스마트 팜 도입농가의 실태 및 성과도 병행하였음. 스마트 팜 표본

농가 107농가에 대 한 면접조사를 통해 스마트 팜 운영실태, 도입전후의 

경영성과, 애로사항, 경영규모 및 온실형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 

팜, 확대 방안 등을 조사 분석하였음.

○ 스마트 팜 미 도입농가 200개를 선정하고 스마트 팜 도입 가능한 20개 품목

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음. 주요 내용은 스마트 팜에 

대한 인식, 스마트 팜 도입 의향, 스마트 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스마

트 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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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관련 전문가인 대학교수, 연구원, 농촌진흥청 공무원 등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중 조사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42개를 

최종 선정하여 AHP분석을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 스마트 

팜 관련 기술 수준 및 기술개발 방향, 스마트 팜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 경

제성, 정책 및 제도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이용하였음.

○ 해외사례 연구는 외부 전문가에 원고를 의뢰하여 일본, EU(네덜란드, 스위

스), 미국, 중국의 스마트 팜 활용사례, 스마트 팜 기술 수준, 정책 등을 소개

하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표 1-1. 조사 및 원고위탁 내용

① 풋고추 ② 노지고추 ③ 수박 ④ 딸기 ⑤ 토마토 ⑥ 파프리카 ⑦ 사과
⑧ 배 ⑨ 포도 ⑩ 감귤 ⑪ 새송이 ⑫ 국화 ⑬ 백합 ⑭ 장미 ⑮ 난류 ⑯ 한우
⑰ 양돈 ⑱ 육계 ⑲ 산란계 (20) 기타

내용 비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수조사 결과

온실종류(유리, 비닐), 온실형태(단동, 연동), 재

배품목, 재배면적, 사육두수, 스마트 팜 설치 여

부, 활용 수준 등

1,441농가

스마트 팜 도입농가

조사(면접조사)

스마트 운영실태, 도입이전 이후 성과, 애로사

항, 경영규모 온실형태, 스마트 팜 확대 방안

등

107농가

스마트 팜 미도입농

가 조사(인터넷 조

사)

스마트 팜에 대한 인식, 스마트 팜 도입 의향,

스마트 팜의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스마트

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등
200농가

스마트 팜 관련 전

문가 조사(AHP 분

석)

정책 우선순위, 스마트 팜 관련 기술 수준 및

기술개발 방향, 스마트 팜 보급을 위한 기반구

축, 경제성, 정책 및 제도 등

42명/61명

전문가 원고의뢰
일본, EU(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중국의 스마

트 팜 활용사례, 스마트 팜 기술 수준, 정책 등

농진청

(강금춘 ,

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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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연구의 기본 방향은 농가의 입장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를 

달성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임(그림 1-2).

○ 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 목적은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간편 

영농 등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과 잉여 노동력 활용한 농외소득 증대 등일 

것 임. 결국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증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임.

○ 스마트 팜 도입 및 운영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초기투자비 및 운영

비 문제, 보급된 스마트 팜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확신성 부족, 경영주의 스마트 팜 운영기술 및 경영 기술 확보 부재, 그리고 

스마트 팜 공급 기기의 품질 및 규격화 미비 등임.

그림 1-2. 스마트 팜 연구 체계도

○ 따라서 스마트 팜 보급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는 다

음과 같음. 초기투자비 및 운영비 문제는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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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확신성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사례들이 탐색되고 있는 선도 농가에 대한 벤치마킹과 홍보가 필

요할 것임.

○ 스마트 팜 운영 기술 및 경영기술 부족은 컨설팅 업체를 양성하거나 겨울철 

영농교육 시 스마트 팜 관련 교육을 정례화하고 경영주의 능력, 자본금, 작

목, 시설규모, 시설형태가 고려된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방안이 필요함.

○ 한편, 스마트 팜 관련 기자재의 경우 현재 스마트 팜 운용농가가 주로 애로

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A/S 문제, 기기 공급회사 간 규격화․표준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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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스마트 팜 정책 동향 및 보급 실태

1. 스마트 팜의 정의

1.1. 협의의 스마트 팜

○ 스마트 팜을 좁은 개념으로 한정하면 정보통신기술을 비닐하우스·축사·과

수원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

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함.

○ 스마트 팜은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

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을 함으로

써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

질 제고 가능한 농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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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운영원리는 첫째, 생육환경 유지·관리 소프트웨어(S/W)로 온실·

축사의 온습도, CO2 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둘째, 온습도, 일사량, CO2, 생

육환경 등을 자동 수집하여 환경정보 모니터링, 셋째, 자동·원격으로 냉·난

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영양분·사료 공급 등 환경을 관리하는 것임.

그림 2-1. 스마트 온실 구성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 노동·에너지 등 투입 요소

의 최적 사용이 가능해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미래 성장산

업으로 견인도 가능함.

- 단순한 노동력 절감 차원을 넘어서 농작업의 시간적·공간적 구속으로부

터 자유로워져 여유 시간도 늘고, 삶의 질도 개선되어 우수 신규인력의 

농촌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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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의의 스마트 팜

○ 농업과 ICT의 융합은 생산분야 이외에 유통·소비 및 농촌생활에 이르기까

지 현장의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광의의 스마트 팜이라 할 수 있음.

○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의 가치사슬(value-chain)에 ICT를 융복합하여 생

산의 정밀화, 유통의 지능화, 경영의 선진화 등 상품, 서비스, 공정 혁신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표 2-1. 농업과 ICT 융복합의 주요 유형 및 사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박근혜정부 농정 중간보고서(2016).

구분 추진내용

생산

시설원예 환경제어

• 센싱기반 시설물 제어 및 생장환경 관리

- 환경센서 : 온·습도, CO2, pH, LED,
- 시설센서 : 정전센서, 창문, 차양, 환풍기 등

지능형 축사관리

• 센싱기반 축사환경 제어 및 사양·질병관리

- 환경 및 시설센서 : 온·습도, 암모니아, CCTV 등

- Web 기반 cloud 서비스

유통 산지유통센터 ERP

• 유통센터 경영 및 생산·가공·유통 관리

• POS-Mall 및 가상스토어를 통한 농산물 전자거래

- ERP(입고-선별-가공-포장-저장-출하)

- SCM(수발주), POS, NFC 등

소비 식재료 안심유통

• 학교급식 등 식재료 안전·안심 정보 모니터링

• 생산/가공/유통 이력·인증정보 제공

- RFID기반 이력추적관리(Farm 2 Table)

농촌 u-농촌관광

• 농촌관광(체험정보, 주말농장, 문화, 축제 등)

- GIS/GPS기반 위치정보 서비스

- 문화재, 관광지 등 화재센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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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기계화에 기반한 농업생산, POS-Mall

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 유통,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기반

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까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동

물방역통합시스템(www.kahis.go.kr)을 통해 질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신

속히 방역 대를 설정하고 취약농가 소독, 이동제한 등 효율적 방역 실시가 

가능함.

○ 스마트 팜 맵(농경지 전자지도) 기반으로 주요 수급품목에 원격탐사를 통해 

재배면적, 생육현황 및 생산량 예측 등 정밀한 작황 추정이 가능하며 기존 

농기계에 ICT 전자부품을 접목하면 정밀농업, 스마트 농업 실현이 가능함.

그림 2-2. 광의의 스마트 팜 추진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박근혜정부 농정 중간보고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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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팜 정책 추진 경과 및 목표

2.1. 스마트 팜 정책 추진 경과

2.1.1.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1968년부터 융자,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속적으

로 지원해 왔으나, 신축 중심으로 실시되어 2000년대 이후 10년 이상된 온

실이 97%를 차지하는 등 생산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었음.

○ 여기에 2007년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10년간(’08~’17) 5천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해 노후화된 비닐온실 등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음.

- 온실 증축, 내재해성 강화, 측창개폐기 등 자동화기기 도입 등 원예 시설

의 구조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음.

○ 2009년부터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도입하여 다겹보온커튼, 지열

냉난방설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시설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이러한 개방화 대책에 힘입어 시설원예 생산액은 1990년 0.8조 원에서 2010

년 5.3조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시설원예의 규모화도 촉진되었음.

- 호당 시설원예 면적은 2005년 0.37ha에서 2012년 0.60ha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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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농업과 ICT 융합을 위한 연구개발과 정책 추진

○ IT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IT 839전략2’의 일환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 걸친 유비쿼터스-IT(u-IT) 기술 검증사업을 추진하였음.

○ 농업분야에서도 지식경제부(정보통신부) 주관으로 ‘u-Farm 선도사업’을 실

시해 25개 시험모델을 운영(’04~’09년)하였음.

- 센서를 활용한 최적 생장환경 구현과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이력추

적시스템 등 농식품분야와 IT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소규모 

실증실험 단계에 머무름.

○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로 ‘농수축산분야 u-IT사업’이 이관되면서 농업 경

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 생산 정밀화 모델 개발이 본격화되고,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었음.

- 매년 ICT 융복합 모델 발굴사업을 진행하여 시설원예, 축산, 유통 등 총 

20건의 모델 개발 및 현장 실증을 추진(’10~’13년)하였음.

- 시설원예 분야는 관련 모델 발굴사업이 가장 많이 시도되었고, 기술개발

도 진전되면서 토마토,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은 확산 가능한 수준에 도

달하였음.

- 축산분야는 시장 규모가 큰 양돈을 중심으로 사료 자동급이 시스템 등 

핵심 시설과 운영모델 등이 현장적용 단계에 진입하였음.

○ 한편, 시설원예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2 2004년 3월 국민 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가 수

립한 IT산업 개발 전략. 8은 8대 신규 서비스(휴대인터넷, 홈네티워크 등), 3은 3대 

인프라(광대역통합망,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등), 9는 9대 신성장 동력(차세대 이

동통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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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농가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유리온실과 관리 S/W를 도입

하여 적용하는 사례도 등장했으나, 국내 기술은 R&D 수준에 머무르며 시

설현대화와 연계되지 못하였음.

2.1.3. 농업의 스마트화 본격 추진

○ 그동안의 R&D 지원으로 농업 현장에 확산 가능한 스마트 팜 모델이 정립

됨에 따라 박근혜정부부터는 시설 증·개축 등 하드웨어(H/W) 위주 접근 방

식에서 탈피하여 ICT를 접목한 농업의 스마트화를 중점 추진하였음.

○ 2013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을 마련하여 생산, 유통, 소비 등 부문

별 ICT 융복합 현황을 진단하고, 스마트 팜 보급, R&D,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음.

○ 2014년부터 시설원예,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 팜의 본격적인 현장 확

산을 추진하였으나 첫해 보급실적은 시설원예 60ha, 축산 30호(목표 :

330ha, 80호)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추진

기반이 요구되었음.

○ 이후 2015년 1월 창조농식품정책관실 출범과 더불어 농식품부 내에서 산발

적으로 운영되던 스마트 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원예, 축산 등 관련부

서와 함께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현장 보급을 추진하였음.

- 이와 함께, 정책자금 지원, R&D, 교육·훈련, 관련기업 육성 등 스마트 

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ICT기반 첨단 농

업·행복한 농촌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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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 팜 정책 목표 및 방향

2.2.1. 스마트 팜 정책 목표

○ 정부의 정책 목표는 스마트 팜을 집중 보급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팜 관련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에 2017년까지 시설원예 4,000ha(시설현대화 면적의 40%), 축산농가 730

호(전업농의 10%) 및 과수농가 600호(과원규모화농가의 25%)에 스마트 팜

을 보급할 계획임.

표 2-2. 2017년 스마트 팜 보급목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박근혜정부 농정 중간보고서(2016).

- 시설원예 부문에는 ICT 융복합 시설 설치가 가능한 현대화된 시설(’14년 

기준 11,700ha)의 40% 수준까지 스마트 팜 보급

분류 목표 내용

시설

원예

첨단수출형 600ha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 첨단온실에 기반한 주요

수출품목 시설면적 전체(100%)

연동복합형 2,400ha
오이, 딸기 규모화․현대화가 진전된 연동형온실

(7,853ha)의 30% 수준

단동간편형 1,000ha
참외, 수박 주산지 단동형온실(10,719ha)의 10% 수

준

축산

양돈 330호

주요 축종별 전업농의 10% 수준낙농 300호

양계 100호

노지 과수 600호 규모화된 과원 농가의 2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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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부문에는 양돈․양계 중심에서 젖소, 한우 등 축종별 모델 개발을 순

차적으로 진행하여 축산 전업농의 10% 수준인 730호까지 단계적 확대

- 노지분야는 과원규모 1.5ha 이상, 농산물 판매액 1억 원 이상 농가(2,582

호)의 25% 수준인 600호 까지 확대

○ 스마트 팜 보급 확대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교육 등 현장지원 체계를 강

화하여 스마트 팜 도입농가의 생산성을 30% 향상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임.

○ 스마트 팜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였음.

- 정부 주도의 스마트 팜 확산 및 우수사례를 창출하여 스마트 팜 수요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스마트 팜의 전체적인 단가 

인하를 이끌어 스마트 팜 보급 확대

- 시설설치 지원, R&D 등 정부의 초기 투자가 시장 확대로 이어져 관련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산업으로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2.2.2. 스마트 팜 정책 방향

○ 정부의 스마트 팜 정책의 기본방향은 정책자금 지원, R&D, 교육훈련, 기업

육성 등의 종합적 접근과 스마트 팜 확산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스마트 

팜 보급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설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팜 보급을 동시에 추진하여 ICT 융복합 시

설 도입이 가능한 기반 자체를 확대하고, 농가의 투자 부담을 완화함.

○ 둘째, 스마트 팜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의 성과를 객관적

으로 분석·홍보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스마트 팜을 도입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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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관련 기자재 및 생육관리 등 스마트 팜의 핵심 부품 및 기술을 국산

화·표준화하여 우리 농업 환경 및 여건에 맞는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을 만

들고 단가를 인하함.

○ 넷째, 농업인과 관련 인력이 ICT 활용 능력 및 작목별 전문성을 갖춰 현장에

서 스마트 팜의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고 농업인에게 꼭 필요

하나 기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후관리(A/S)와 같은 핵심 기능을 정부에

서 지원하여 농가의 애로사항도 해소하고, 관련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함.

2.3.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 사업

2.3.1. 시설원예 부문

○ 스마트 팜 활성화 목표에 따라 정부는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

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목적은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

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 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

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임.

○ 구체적으로 환경관리 부문은 온도 습도 CO2·광량·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

집 및 원격 모니터링, 생장관리 부문은 측장 난방 등 환경제어와 양액 등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관리, 마지막으로 정보분석 부문은 축적된 생육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이 사업에 해

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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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

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며, 연도별 재정투입은 

2014~2016년까지 각각 200억 원, 2017년 이후는 840억 원 예산 투입 계획임.

표 2-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시설원예)
단위: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사업대상자는 채소 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 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ICT 시설기반 구축사업 동시추진 농업인 등도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은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인 센서장

비(외부 온도 풍속 강우 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

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영상장비(영상모니터링 장

비 등), 제어장비(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정보시스템(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

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등임.

○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되

며 융자금 일부는 지방비 대체가 가능함. 지원의 상한액은 2억 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 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으로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 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

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게 되어 있음.

2014 2015 2016 2017 이후
합계 20,000 20,000 20,000 84,000
국고 4,000 6,000 4,000 16,800
융자 6,000 6,000 6,000 5,040
지방비 6,000 6,000 6,000 5,040

자부담 4,000 4,000 4,000 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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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축산부문

○ 축산부문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목적은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

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임.

○ 구체적으로 환경관리 부문은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사양관리 부문은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

관리, 마지막으로 경영관리 부문은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등이 이 사업에 해당됨.

○ 근거법령은 시설원예 부문과 마찬가지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

원)이며, 2016년 재정투입은 195억 원이고 2017년에는 26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 사업대상자는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분야 농업경영체로 시설

현대화 조건을 갖춘 돈사이며 1,000두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700두 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원 대상은 양돈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으로 외부환경

(온습도 풍속 풍향) 및 내부환경(온습도, 정전, 화재 등)의 모니터링 장비,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 돈선별기, 사료빈관리기, 돈방별 음수관리기 

등이 이에 해당함.

○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융자금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할 수 있음. 지원한도액은 1,000두를 기준으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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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준이며 시설 및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함. 또한 사업

비의 상한액 기준은 10억 원임.

3. 스마트 팜 보급 현황 및 실태

3.1. 분석 개요

○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 팜과 관련한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경영체 DB를 기반으

로 조사한 스마트 팜 관련 데이터와 각 도농업기술원의 스마트 팜 운영 농

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또한 축산의 경우 축산 ICT사업 지원농가와 축

사시설현대화사업농가, ICT관련 지방비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음.

○ 이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데이터를 제공하

였음. 각 사업별, 또는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사업에서의 중복농가를 

제외하여 대체로 전수 조사와 가까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시설원예 농가 1,235호, 노지과수 농가 93호,

축산농가 113호에 대한 스마트 팜 실태를 분석하였음.

○ 분석과정에서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휴경중인 농가 2호를 제외하였

으며 이후 각 분석과정에서 결측치가 발생한 부분은 데이터의 비중으로 대

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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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부류별 스마트 팜 농가 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 2015년 현재 시설원예 부문 스마트 팜 재배농가는 1,235호로 이중 시설비중

이 높은 채소분야가 933호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훼류 190

농가, 시설과수 70농가, 버섯류 42농가로 파악되고 있음.

○ 채소분야에서는 과채류 농가가 893호로 가장 많았으며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농가의 비중이 높은 편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농가수) 주요작목(농가수)

시설

원예

(A)

채소

과채류 893
파프리카(320), 토마토(296),

딸기(128)
엽채류 18
양념류 3
기타채소류 19
계 933(75.5)

화훼

절화류 70 장미(26), 국화(7)
분화류 38
화목류 12
관상수류 2
초화류 3
난류 7 난(8)
기타화훼류 58
계 190(15.4)

과수 시설과수류 70(5.7) 만감류(30)
특용작물 버섯류 42(3.4) 버섯(38)
시설원예 소계 1,235(100.0)

노지과수(B) 93
사과(20), 배(14),

만감류(17), 감귤(6)

축산(C) 113
양돈(60), 양계(21),

한우(27)
합계(A+B+C)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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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류는 절화와 분화류의 비중이 높았으며 대표적인 작목은 장미와, 국화

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과수류는 시설의존도가 높은 만감류의 비중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용작물로는 대부분 버섯을 재배하고 있음.

○ 한편 노지과수는 사과와 만감류 비중이 높고, 축산은 양돈 60호, 양계 21호,

한우 27호 등이 스마트 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낙농 및 오리 등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3.2. 부류별 스마트 팜 실태

3.2.1. 시설원예

○ 우리나라 시설원예 전체 재배면적(고정식 온실)은 2만 9,500ha이며 조사된 

시설원예 스마트 팜 재배농가들의 총면적은 920ha로 전체 시설원예 면적의 

3.1% 수준임.

표 2-6. 시설원예 부문 스마트 팜 재배면적 추정

주: 시설원예 전체면적은 고정식온실 면적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 시설원예 재배면적 중 과채류의 스마트 팜 재배면적은 715ha로 전체 과채

류 면적의 1.5% 수준이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스마트 팜은 과채류 편중현

상이 높은 편임.

시설원예전체(ha) 스마트 팜(ha) 스마트 팜 재배면적 비중

29,500 92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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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시설원예 작물별 스마트 팜 재배면적 추정
단위: ha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 과채류 스마트 팜의 주요 작물은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이며 특히, 파프

리카의 스마트 팜 재배면적은 401ha로 전채 파프리카 재배면적의 67.1%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파프리카가 다른 과채류와는 달리 비교적 관리가 편하고 대부분 선

진 방식의 온실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자동제어 및 ICT관련 기술을 구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2-8. 시설원예 스마트 팜 재배면적 구간별 농가수(대분류)
단위: 호, %

채소 화훼 과수 특용 전체
농가수 % 농가수 % 농가수 % 농가수 % 농가수 %

1천 평 미만 430 46.1 83 43.7 49 70.0 28 66.7 590 47.8
1천～3천 평 325 34.8 58 30.5 17 24.3 5 11.9 405 32.8
3천～5천 평 75 7.8 35 18.4 2 2.9 2 4.8 114 9.2
5천～1만 평 82 8.7 8 4.2 2 2.9 4 9.5 96 7.8
1만～3만 평 16 1.7 6 3.2 - 0.0 3 7.1 25 2.0
3만 평 이상 5 0.4 - 0.0 - 0.0 - 0.0 5 0.4
전체 933 100.0 190 100.0 70 100.0 42 100.0 1,235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 스마트 팜 재배농가의 재배면적 규모는 50% 가까이가 1천 평 미만인 것으

로 나타났음. 1ha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농가의 80%가 이에 해당함.

1만 평 이상 농가는 전체의 2.4%임.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전체재배면적(A) 598 7,070 6,825
스마트팜 재배면적(B) 401 202 51
비중(B/A) 67.1 2.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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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류별로는 과수가 1천 평 미만 농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만평 이상 농

가는 과채류가 가장 많음. 재배사를 통해 생산되는 특용작물(버섯)도 재배

면적 5천 평 이상인 농가가 있음.

표 2-9. 시설원예 스마트 팜 재배면적 구간별 농가수(중분류)
단위: 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 팜 농가의 온실은 연동형태가 69.0%로 전국적인 

연동분포보다 확실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류별로는 재배성격이나  

시설특성상 연동비중이 높은 과수류가 가장 높고 다음은 화훼류 순임.

1천평
미만

1천
~3천평

3천
~5천평

5천
~1만평

1만
~3만평

3만평
이상 전체

과채류 412 312 69 80 16 4 893

엽채류 8 5 5 0 0 0 18

양념류 3 0 0 0 0 0 3

기타채소 11 6 2 0 0 0 19

시설과수류 48 18 2 2 0 0 70

절화류 23 26 16 5 0 0 70

분화류 20 15 3 0 0 0 38

화목류 12 0 0 0 0 0 12

관상수류 2 0 0 0 0 0 2

초화류 2 1 0 0 0 0 3

난류 5 1 1 0 0 0 7

기타화훼류 25 30 2 1 0 0 58

버섯류 26 4 2 8 2 0 42

전체 564 383 87 91 18 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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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시설원예 스마트 팜 온실 분류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 시설원예 분야 ICT 적용 기술은 양액 또는 신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하는 단

순 구동방식의 농가수가 21.5%, 양액제어, 개폐제어, 온습도제어, 보안시설 

등을 2개 이상 제어하는 농가가 46.5%, 3개 이상 구동하는 농가가 15.5%,

모든 시설을 갖춘 농가는 0.6%로 나타났음.

○ 채소류는 단순 구동 방식이 36.1% 가장 높아 스마트 팜 보급 규모에 비해서

는 ICT 제어 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화훼류, 과수류, 특용작물

은 대부분 위 시설 중 2개 이상을 구동하는 방식이 가장 많음.

○ 3개 이상의 제어시설을 구동하는 비중은 화훼류가 가장 높으며, 특히 개폐,

양액, 온습도, 보안까지 갖춘 농가(5%)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전반

적인 ICT 구동 수준은 화훼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채소 화훼 과수 특용 기타 전체

온실분류

단동 34.1 18.4 0.0 73.5 50.0 31.0

연동 65.9 81.6 100.0 26.5 50.0 69.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실형태

유리온실 7.1 2.7 1.7 0.0 0.0 5.2

경질판온실 0.8 0.0 0.0 2.9 0.0 0.8

비닐온실 90.9 94.6 98.3 11.8 75.0 85.2

재배사 1.2 2.7 0.0 85.3 25.0 8.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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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시설원예 ICT 제어 구분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 위에 제시된 ICT 제어 구동방식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각 품목별 스마트 팜 

기술수준을 추정하였음.

○ 추정방식은 양액제어,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단순 1개 분야 제어에 그칠 경

우 0.1, 2개시설 운용 0.2, 3개 시설 운용 0.3, 4개 시설 운용 0.4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순히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와 각 품목별 시설 설치 개수에 

위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를 지수화하여 산출하였음. 여기에 편차를 줄이기 

위해 두 값을 다시 평균하여 최종 지수를 산출하였음.

○ 추정결과, 스마트 팜 ICT 제어 수준이 가장 높은 품목은 딸기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품목은 야생화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구분 채소 화훼 과수 특용 전체

양액제어 35.1 10.0 - - 20.9

신재생에너지시설 1.0 - - - 0.6

양액제어+개폐제어 29.9 25.0 1.9 33.3 20.9

개폐제어+온습도제어 13.4 35.0 76.9 33.3 35.5

개폐제어+보안시설 2.1 5.0 21.2 - 8.1

양액제어+온습도제어 4.1 - - - 2.3

온습도제어+보안시설 - - - 33.3 0.6

양액제어+개폐제어+온습도제어 6.2 5.0 - - 4.1

개폐제어+온습도제어+보안시설 5.2 5.0 - - 3.5

양액제어+개폐제어+보안시설 3.1 10.0 - - 2.9

개폐제어+양액제어+온습도제어+보안시설 - 5.0 - - 0.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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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ICT 제어 시설을 반영한 품목별 스마트 팜 기술 수준

주1: A는 ICT 시설(양액, 신재생, 온습도, 개폐, 보안 시설)의 단순 설치 유무를 4단계로 

계층화하여 가중치를 각각 0.1~0.4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주2: B는 각 품목별 ICT 시설 설치 개수에 가중치 0.1~0.4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구분 단순설비
기준지수(A)

설비개수
반영지수(B)

평균
(A+B)/2 순위

딸기 0.6 6.3 3.45 1

토마토 0.6 4.6 2.6 2

포도 0.2 4.6 2.4 3

만감류 0.3 4.5 2.4 4

장미 1.0 2.0 1.5 5

오이 0.6 1.4 1.0 6

파프리카 0.3 1.7 1.0 7

가지 0.5 1.0 0.75 8

국화 0.3 1.0 0.65 9

풋고추 0.3 0.9 0.6 10

호박 0.3 0.8 0.55 11

버섯 0.3 0.7 0.5 12

콩나물 0.3 0.6 0.45 13

수박 0.3 0.6 0.45 14

난 0.3 0.5 0.4 15

시금치 0.3 0.3 0.3 16

고구마 0.3 0.3 0.3 17

카네이션 0.2 0.4 0.3 18

자두 0.2 0.4 0.3 19

안개꽃 0.3 0.3 0.3 20

양파 0.2 0.2 0.2 21

심비디움 0.2 0.2 0.2 22

복숭아 0.2 0.2 0.2 23

야생화 0.1 0.1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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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가 높은 품목은 대부분 시설재배가 진전된 과채류 및 시설과수류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장미, 국화를 제외한 화훼류, 양파 등은 순위가 낮게 나타

났음.

○ 과채류 중에는 수박의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 팜 보급률이 

매우 높은 파프리카의 경우는 장미와 오이보다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음.

표 2-13. 품목별 ICT 제어 기술수준 분류

주: 각 단계는 (표 2-12)의 평균지수를 반영하여 구분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 따라서 이들 24개 품목을 단계별로 현재의 ICT 제어 수준을 구분하였음. 1

단계(단순제어)는 단순제어와 함께 복합제어일 경우에도 보안시설 정도만 

추가되는 경우로 구분하였음. 2단계(복합제어)는 양액과 개폐제어, 온습도 

제어 중 2가지 이상을 구동하는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3단계(첨단제어)는 4

개 항목의 제어를 모두 하는 품목을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의 ICT 제어를 포

함하는 품목을 설정하였음.

○ 분석 결과, 현재 단순제어(1단계)에 그치는 품목은 야생화, 복숭아, 심비디움,

양파, 안개꽃, 자두, 카네이션, 고구마, 시금치 등인 것으로 추정되며 기타화훼

류(심비디움, 야생화 등)와 생산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복숭아 등이 대표적임.

단계
ICT 제어 수준
(ICT기술 수준

지수)
품목

1단계
단순제어

(0.1～0.3)

야생화, 복숭아, 심비디움, 양파, 안개꽃, 자두, 카

네이션, 고구마, 시금치

2단계
복합제어

(0.4～0.8)
난, 수박, 콩나물, 버섯, 호박, 풋고추, 국화, 가지

3단계
첨단제어

(0.8～3.5)
파프리카, 오이, 장미, 만감류, 포도, 토마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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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제어의 경우는 과채류인 호박, 풋고추, 가지 등과 버섯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첨단제어의 경우는 과일 과채류와 대표 화훼작물인 장미 등이 이에 해당하

는 것으로 나타남.

○ 각 분류는 제어 수준을 단순 반영하여 나온 추정치에 근거한 것이므로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과학적 분류가 이

루어질 경우, 정부 지원 및 선택과 집중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2.2. 노지과수

○ 우리나라 노지과수 전체 재배면적은 16만 5,985ha이며 조사된 시설원예 스

마트 팜 재배농가들의 총면적은 575ha로 노지과수 면적의 0.3%에 불과한 

수준임.

표 2-14. 노지과수 부문 스마트 팜 재배면적 추정
단위: ha,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표 2-15. 주요 노지과수 스마트 팜 재배면적 추정(Ⅰ)
단위: ha,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노지과수전체(ha) 스마트 팜(ha) 스마트 팜 재배면적 비중
165,985 575 0.3

감귤 사과 배 복숭아
전체재배면적(A) 16,692 31,620 12,664 16,704
스마트팜 재배면적(B) 8 210 65 16
비중(B/A) 0.05 0.66 0.51 0.10



33

○ 노지과수류의 스마트 팜 보급 실태는 매우 미미한 상황임. 주요 과수류의 

스마트 팜 재배면적은 감귤이 8ha, 사과 210ha, 배 65ha에 불과함. 이는 노

지에서 재배되는 과수의 성격 상 토질과 기상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 스마

트 팜의 구현이 매우 어렵기 때문임.

표 2-16. 주요 노지과수 스마트 팜 재배면적 추정(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 노지과수 농가수는 사과, 배, 만감류의 재배 비중이 높은 편임. 그러나 전체 

재배면적은 사과와 배, 기타 과수류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만감류의 경우 

시설재배가 많아 노지의 규모는 매우 영세하기 때문임.

○ 특히 과수의 경우 주작물을 제외한 기타 작물의 분포가 많아 다양한 작물이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표 2-17. 주요 노지과수 스마트 팜 재배면적 구간 추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호) 구성비(%) 재배면적(ha) 구성비(%)

사과 20 21.5 210.4 36.6

배 14 15.1 65.2 11.3

복숭아 3 3.2 16.0 2.8

감귤 6 6.5 7.6 1.3

망고 3 3.2 3.1 0.5

만감류 17 18.3 21.8 3.8

기타 30 32.3 251.4 43.7
전체 93 100.0 575.4 100.0

농가수(호) 면적 계(ha) 계층 평균(ha)
1～3천평 33 59,610 1,806
3～5천평 23 83,200 3,617
5～1만평 20 173,718 8,686
1～3만평 15 279,710 18,647
3만평 이상 2 454,000 227,000
전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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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과수 스마트 팜 재배규모는 시설원예와는 달리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

이고 있음. 계층별 농가 평균면적은 1~3천 평이 1,806평, 3~5천 평이 3,617

평, 5~1만 평이 8,666평, 1~3만 평이 1만 8,647평임. 특히 빈도수는 적으나 

3만 평 이상인 그룹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8. 노지과수 스마트 팜 ICT 제어 수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 노지과수 스마트 팜 제어기술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시설원예의 경

우 비교적 중간 수준의 ICT 제어 수준을 보인 것과는 달리 환경 및 관수제

어 수준만을 유지하는 농가 비중이 40.7%였으며, 환경, 환수, 병해충예찰까

지 모두 제어하는 첨단형의 비중도 46%임.

표 2-19. 노지과수 품목별 스마트 팜 ICT 제어 수준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 및 유리온실 조사 결과(내부자료).

ICT제어수준 빈도(n) 비중(%)
환경제어 3 3.3
관수제어 29 31.9
병해충예찰 5 5.5
환경+관수제어 6 6.6
관수+병해충예찰 5 5.5
환경+관수+병해충예찰 43 46.2
결측 2 2.2
합계 92 100.0

감귤 사과 배 복숭아 망고 만감류 기타

환경제어 - 5.6 - 66.7 - - -

관수제어 - - 21.4 - - - 86.7

병해충예찰 - - 35.7 - - - -

환경+관수제어 - 11.1 14.3 33.3 - - 3.3

관수+병해충예찰 - 5.6 28.6 - - - -

환경+관수+병해충예찰 100.0 77.8 - - 100.0 100.0 1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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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로는 감귤과 망고, 만감류, 사과 농가가 대부분 환경, 관수, 병해충 예

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ICT제어 수준이 높은 반면, 배는 중간 수준, 복

숭아는 단순 환경제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2.3. 축산

○ 우리나라 축산부문 스마트 팜 보급 비중은 시설원예, 노지과수보다 적은 것

으로 나타났음. 한육우 및 젖소의 경우 전체 두수의 0.02%, 닭은 0.2% 수준

이며 돼지는 이보다 다소 높은 0.9%를 점유하고 있음.

표 2-20. 축산 부문 스마트 축산 비중 추정

자료: 통계청. ICT사업 및 지방비 지원 축산농가 통계

○ 축산 농가 조사결과, 제어수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음.

- 단순제어는 자동급이기, 선별기, 냉난방기, 환경제어기, 사료빈관리기,

액상급이기, 군사급이기, CCTV, 환기팬제어, 화재경보기, 음수관리기 

중 한가지 시설만 구동하여 제어하는 방식임.

- 복합제어는 위 제어기기 중 2개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첨단제어는 제어기기 중 3개 이상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

여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전체의 68.8%가 단순제어 수준이었으며 복합제어와 첨단제어 수

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앞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시설원예가 중간

수준, 과수는 상하 편차가 컸다면 축산은 단순제어에 집중되어 있음.

전체두수(수수) 스마트 축산
두수(수수)

스마트 축산 두수
비중 (%)

한육우 10,835,791 2,571 0.02

젖소 1,671,856 389 0.02

돼지 40,508,863 365,927 0.90

닭 682,173,512 1,494,000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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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축산 부문 스마트 제어 수준
단위: %

자료: ICT사업 및 지방비 지원 축산농가 통계

○ 축종별로는 한우가 단순제어 비중이 90% 이상이었으며 복합제어가 높은 

축종은 낙농과 양돈이었음. 특히 양돈과 양계 부문은 첨단제어 부분도 각각 

19.0%, 23.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

낙농 양계 양돈 한우 전체

단순제어 75.0 71.4 55.9 92.6 68.8

복합제어 25.0 9.5 20.3 7.4 15.2

첨단제어 0.0 19.0 23.7 0.0 16.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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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스마트 팜 운영 실태 및 경제성 분석

1. 스마트 팜 도입 현황

○ 농업인들의 스마트 팜 인지도 및 도입 현황과 스마트 팜 도입농가의 성과 

둥을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 팜 도입농가 및 미도입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음. 도입농가 대상의 설문 조사 내용은 스마트 팜 도입 현황,

성과 및 만족도, 사용상의 애로사항, 맞춤형 스마트 팜 등으로 구성되었으

며, 미도입농가 대상의 설문 조사 내용은 스마트 팜에 대한 인지도, 도입의

향, 도입 촉진방안, 맞춤형 스마트 팜 등으로 구성되었음. 조사기간은 2016

년 9월이며, 조사 대상은 스마트 팜 도입농가 107가구(면접조사)와 미도입농

가 200가구(인터넷 조사)임.

○ 설문에 응한 농가를 스마트 팜 도입농가와 미도입농가로 분류하여 일반적

인 현황을 연령, 농업종사 기간, 귀농여부, 귀농 시기, 영농형태, 농지 형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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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 팜 도입농가 스마트 팜 미도입농가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총 응답자 수 107 200

경영주 연령

평균(세) 52.6 58.3

39세 이하 13 12.1 9 4.8

40대 16 15.0 19 10.1
50대 55 51.4 72 38.3

60대 20 18.7 68 36.2

70세 이상 3 2.8 20 10.6

농업종사 기간

평균(년) 19.6 20.9
10년 미만 24 22.4 46 23.1

10-19년 28 26.2 53 26.6

20-29년 23 21.5 44 22.1

30-39년 26 24.3 31 15.6
40년 이상 6 5.6 25 12.6

귀농 여부
예 38 35.5 109 54.8

아니오 69 64.5 90 45.2

귀농 시기

1985년 이전 5 13.2 5 5.3
1986-95년 6 15.8 10 10.5

1996-05년 9 23.7 38 40.0

2006-10년 8 21.1 31 32.6

2011-15년 10 26.3 11 11.6

영농 형태

노지작물 0 0.0 45 22.8

시설원예 85 79.4 88 44.7

과수 4 3.7 19 9.6

축산 18 16.8 45 22.8

농지 형태

자가 90 84.1 147 75.4

10년 이상 임차지 14 13.1 27 13.8

10년 미만 임차지 3 2.8 21 10.8

사용노동력

(남=1, 여=0.8)

평균 3.4 3.4
노지작물 - 3.5

시설원예 3.3 3.5

과수 2.4 3.4

축산 4.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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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도입농가가 52.6세로 미도입농가의 58.3세보다 5.7세 

젊으며, 50대 이상의 비율도 도입농가가 72.9%로 미도입농가의 85.1%보다 

12.2%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연령 차이와 비교해서 농업종사

기간 차이는 약 1년으로 크지 않아, 도입농가는 미도입농가와 비슷한 수준의 

영농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는 젊은 것으로 분석됨.

○ 귀농한 농가의 비율은 도입농가(35.5%)가 미도입농가(54.8%)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귀농농가 중 최근 10년간 귀농한 비율은 도입농가(47.4%)

가 미도입농가(44.2%)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음. 농지 형태는 도입농가의 

자가 비중은 84.1%로 미도입농가의 75.4%보다 높고, 도입농가의 10년 미만

의 임차지의 비중은 2.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스마트 팜 도

입 비용이 크며 도입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기반에

서 스마트 팜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됨.

○ 시설원예의 경우 스마트 팜 도입농가의 규모가 미도입농가보다 크지만 사용

노동력은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며, 과수농가의 경우 재배면적은 비슷하지만 사

용노동력은 도입농가가 2.4로 미도입농가의 3.4보다 1.0 더 적은 것으로 나타

남. 축산농가의 경우 도입농가가 미도입농가보다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사육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됨.

○ 도입농가의 전반적인 재배 및 사육규모가 미도입농가보다 더 큰 것으로 조

사되었음. 시설원예의 경우 도입농가의 재배면적은 7,249m2로 미도입농가의 

6,771m2보다 평균 478m2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의 재질은 도입농가

와 미도입농가 모두 대부분 비닐로 조사되었음. 하지만 미도입농가의 경우 

시설의 형태가 단동이 많지만 도입농가는 연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

는 연동형태가 단동에 비해 스마트 팜 설치 시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여 연동

시설농가가 스마트 팜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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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의 재배면적은 도입농가와 미도입농가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축산의 경우는 도입농가의 사육규모가 미도입농가에 비해 양돈의 

경우 5배 이상, 육계의 경우 2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2. 영농형태별 재배·사육 규모

○ 스마트 팜 도입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팜 도입시기를 조사하였을 때,

2015년 도입한 농가가 61.7%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축산농가의 경우 

2016년에 도입한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3. 스마트 팜 도입시기
단위: %

　
도입농가　 미도입농가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노지 및

시설원예

재배면적(m2) 7,249 6,771

재질

비닐 83 97.6 68 65.4

유리 2 2.4 0 0.0

노지 0 0.0 36 34.6

시설형태

단동 17 20.0 44 46.8

연동 67 78.8 22 23.4

해당없음 1 1.2 28 29.8

과수 재배면적(m2) 12,063 12,659

축산 사육두수

한우(두) - 50

양돈(두) 4,720 817

육계(수) 62,000 30,000

산란계(수) 38,000 1,510

　도입시기 전체 시설원예 과수 축산

2014 26.2 27.1 25.0 22.2

2015 61.7 61.1 75.0 61.1

2016 12.1 11.8 0.0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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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재배면적 및 사육두수에 스마트 팜을 적용한 비율은 84.6%로, 스마트 

팜을 도입한 농가는 대부분의 재배면적에 스마트 팜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특히 시설원예의 경우 적용 비율이 89.2%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축산은 61.9%로 다소 적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농가의 56.1%가 향후 스마트 팜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40.2%는 확대할 것으로 응답하였음. 축소 또는 중단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영농형태별로는 과수(100.0%)와 축산농

가(55.6%)의 확대 응답 비율이 시설원예(34.1%)보다 높게 나타나, 현재 도입

비율 응답과 비교하면 현재 도입비율이 비교적 낮은 과수와 축산농가가 스마

트 팜 확대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됨.

표 3-4. 스마트 팜 적용 비율 및 향후 규모 확대·축소 계획
단위: %

○ 스마트팜시설보급사업을 제외하면3 도입농가의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의 참

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도입농가의 41.1%가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수출전문스마트팜사업

(21.5%)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설원예는 시설원예현대화사

업(51.8%), 과수(25.0%)와 축산(11.1%)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가장 많이 참

여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3 스마트팜시설보급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본 설문을 실시하여 스마트팜시

설보급사업 참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전체 시설원예 과수 축산
현재 도입비율 84.6 89.2 87.5 61.9

향후 계획

확대 40.2 34.1 100.0 55.6
유지 56.1 63.5 0.0 33.3
축소 0.0 0.0 0.0 0.0
중단 3.7 2.4 0.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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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스마트 팜 관련 정책사업 참여율
단위: %

2. 미 도입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의향

○ 스마트 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이 10.1%, ‘알고 있음’이 39.9%로 50.0%

가 스마트 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 ‘보통’으로 응답한 

농가가 30.3%인 것을 고려하면 80% 이상의 농가가 스마트 팜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미도입농가의 스마트 팜 인지도
단위: %

주: 설문은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음(1: 전혀 모름. 2: 모름. 3; 보통, 4: 알고 있음. 5: 잘 알고 있음.

　 전체 시설원예 과수 축산

첨단온실사업 17.8 22.4 0.0 0.0

수출전문스마트팜사업 21.5 25.9 0.0 5.6

시설원예현대화사업 41.1 51.8 0.0 0.0

신재생에너지사업 18.7 20.0 25.0 11.1

스마트팜시설보급사업 87.9 85.9 100.0 94.4

　 전체 노지 시설 과수 축산

평균　 3.36 3.13 3.96 3.14 3.42

전혀모름 4.5 8.9 0.0 5.7 0.0

모름 15.2 17.8 6.7 18.4 15.8

보통 30.3 33.3 11.1 37.9 36.8

알고있음 39.9 31.1 62.2 32.2 36.8

잘알고있음 10.1 8.9 20.0 5.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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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형태별로는 시설원예농가의 스마트 팜 인지도가 가장 높고 축산농가,

과수농가, 노지농가 순으로 나타나, 스마트 팜이 시설원예와 축산을 중심으

로 보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체 응답농가 중 54.3%가 향후 스마트 팜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였음. 특히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의 경우 향후 스마트 팜을 도입할 의향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3.7%, 66.7%로 높게 나타남.

표 3-7. 미도입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 의향
단위: %

○ 스마트 팜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108농가를 대상으로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스마트 팜 도입의 목적을 물었을 때, ‘노동투하시간 절감’이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영농 편이성 증대’, ‘농산품 품질 향상’ 등의 순으

로 나타남.

표 3-8. 미도입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 희망 이유(복수응답)
단위: 호

○ 시설원예농가는 스마트 팜 도입의 목적을 ‘영농 편이성 증대’와 ‘농산품 품

질 향상’ 순으로 뽑았으며, 과수농가는 ‘농산물 품질 향상’, ‘노동투하시간 

　 전체 시설 과수 축산 노지

도입희망 응답율　 54.3 66.7 50.0 73.7 42.2

　 전체 노지 시설 과수 축산

생산성 향상 164 39 32 65 27

생산비용 절감 99 22 15 53 6

농산품 품질 향상 196 26 69 98 3

영농 편이성 증대 236 40 78 79 39

노동투하시간 절감 239 44 67 86 37

기타 6 0 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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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축산농가는 ‘영농편이성 증대’, ‘노동투하시간 절감’, 노지농가는 ‘노

동투하시간 절감’, ‘영농 편이성 증대’ 순으로 답하였음.

○ 향후 스마트 팜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92 농가를 대상으로 미도입 

이유를 물었을 때, ‘투자 대비 성과의 불확실성’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

았고, ‘영농규모가 작아서’, ‘운영비 부담’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원예와 과수농가는 스마트 팜 미도입의 이유를 ‘투자 대비 성과의 불확

실성’과 ‘운영비 부담’ 순으로 뽑았으며, 축산농가는 ‘투자 대비 성과의 불확

실성’, ‘영농규모가 작아서’, 노지농가는 ‘영농규모가 작아서’, ‘투자 대비 성

과의 불확실성’ 순으로 답하였음.

표 3-9. 미도입농가의 스마트 팜 미도입 이유(복수 응답)
단위: 호

○ 향후 스마트 팜을 도입한다고 가정할 때, 총 투자비 중 농가의 희망 자부담 

비율을 물었을 때, 총 투자비 중 평균 27.9%를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응답하였음. 영농형태별로는 노지농가가 33.3%로 가장 높게 응답하

였고, 과수농가가 24.8%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음.

　 전체 노지 시설 과수 축산

투자 대비 성과의 불확실성 241 43 54 124 15

관행농업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서 76 36 6 34 0

영농규모가 작아서 130 63 19 37 11

스마트팜 기술사용의 어려움 27 10 1 16 0

기술제공업체및제공기술에대한신뢰부족 49 11 14 18 3

스마트 팜에 대한 정보 부족 71 29 4 36 1

운영비 부담 125 26 24 73 2

인터넷 등 기반시설 부족 42 3 7 32 0

기타 16 6 2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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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스마트 팜 투자비 중 희망 자부담 비율
단위: %

3. 스마트 팜 도입 효과 및 경제성 분석 

3.1. 스마트 팜 도입효과

○ 스마트 팜 도입으로 인한 농업관련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마트 팜 도입 

전 농가가 기대한 효과와 스마트 팜 도입 후 실제 성과를 조사하였음. 조사결

과에 따르면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영농편이성”으로 스마트 팜 도입 이

후 23.9%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대치인 14.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투입노동시간(-13.6%)”, “상품화율(11.4%)” 순으로 실제 도입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전 분야에 있어 실제 효과가 도입 전 예상치보다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음.

○ 원예시설의 경우, 스마트 팜 도입 전 “영농편이성(15.3%)”과 “단위면적당 

생산량(10.4%)”의 개선을 가장 크게 기대하였지만, 실제로는 “영농편이성

(23.2%)”과 “투입노동시간(-13.4%)”이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과수농가는 스마트 팜 도입 전 “단위면적당 생산량(15.0%)”과 “투입노동시

간(-13.8%)”, “상품화율(-13.8%)”의 개선을 가장 크게 기대하였지만, 실제로

　 전체 노지 시설 과수 축산

자부담 비율 27.9 33.3 28.1 24.8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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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농편이성(27.5%)”과 “단위면적당 생산량(20.0%)”이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축산농가는 스마트 팜 도입 전 “영농편이성(10.3%)”과 “투입노동시간

(-9.7%)”의 개선을 가장 크게 기대하였지만, 실제로는 “영농편이성(26.1%)”

과 “단위면적당 생산량(16.9%)”이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스마트 팜 도입 전 예상효과 및 도입 후 실제효과
단위: %

전체 시설원예 과수 축산

단위면적당생산량
예상치 9.9 10.4 15.0 6.1

실제치 10.5 8.6 20.0 16.9

상품(上品)화율
예상치 9.6 10.3 13.8 5.6

실제치 11.4 10.4 12.5 15.6

영농편이성
예상치 14.3 15.3 10.0 10.3

실제치 23.9 23.2 27.5 26.1

농업소득
예상치 7.8 8.4 3.8 5.6

실제치 9.0 8.3 5.0 13.1

생산비
예상치 -8.9 -9.5 -8.8 -6.1

실제치 -9.6 -9.4 -5.0 -11.9

투입노동시간
예상치 -10.3 -10.3 -13.8 -9.7

실제치 -13.6 -13.4 -15.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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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마트 팜 도입 만족도 

○ 스마트 팜 도입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는 4.01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남. 분야별로는 ‘영농편이성 증대’(4.27)가 가장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

고, ‘노동력 절감’(4.00), ‘경영 도움’(3.98)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영농형태별로는 시설원예는 ‘영농편이성 증대’(4.28), ‘노동력 절감’(4.04)에

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고, 축산은 ‘영농편이성 증대’(4.11), ‘경영 도

움’(4.06)과 ‘생산성 향상’(4.06)에서 만족도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표 3-12. 스마트 팜 도입 후 만족도

주: 설문은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음(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 스마트 팜의 구성요소별 도입여부와 만족도를 살펴보면, 시설원예의 경우 

평균적으로 외부환경센서 요소들의 도입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96.5%). 최적 생육환경 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율은 가장 낮지만(44.3%) 만

족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4.64), 그 다음으로 내부환경센서

(4.63)와 시설별 제어 및 통합제어장비(4.63)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체 시설원예 과수 축산

전반적 만족도 4.01 3.99 4.25 4.06

경영 도움 3.98 3.94 4.50 4.06

생산성 향상 3.95 3.91 4.50 4.06

품질 향상 3.88 3.88 4.00 3.83

비용 절감 3.76 3.78 3.75 3.67

노동력 절감 4.00 4.04 4.50 3.72

영농편이성 증대 4.27 4.28 4.75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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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음. 구성요소별로는 외·내부 온도(100.0%), 환기(100.0%) 장비의 도

입율 높게 조사되었고, 반면 LED(22.4%), 생육정보 DB분석시스템(29.4%)

의 도입율은 낮게 나타남. 구성요소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입한 스마트 팜 구성요소들에 대해 시설원예 스마트 팜 도입농가들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13. 시설원예용 스마트 팜 구성요소별 도입율 및 만족도

주: 만족도 설문은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음(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도입율(%) 만족도
응답 원예시설농가 수 85

외부환경센서

온도 100.0 4.53
습도 88.2 4.52

풍향/풍속 98.8 4.50
강우 98.8 4.57
일사량 96.5 4.57

내부환경센서

온도 100.0 4.62
습도 97.6 4.63
CO2 89.4 4.67

토양수분(토경) 38.8 4.67
양액측정센서 89.4 4.61
수분센서 78.8 4.58

영상장비
적외선카메라 82.4 4.56
DVR 94.1 4.53

시설별 제어 및

통합제어장비

환기 100.0 4.64
난방 90.6 4.65

에너지절감시설 75.3 4.70
차광커튼 89.4 4.67
유동팬 96.5 4.63

온수/난방수 조절 81.2 4.64
모터제어 83.5 4.63
양액기 제어 88.2 4.64
LED 22.4 4.42

최적 생육환경

정보관리시스템

실시간 생장환경 모니터링 45.9 4.62
시설물 제어 환경 57.6 4.69

생육정보 DB 분석시스템 29.4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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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농가 스마트 팜 구성요소별 도입율을 살펴보면, CCTV(100.0%)와 

DVR(100.0%)과 같은 영상장비(91.7%)의 도입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원예와 마찬가지로 최적 생육환경 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율(58.3%)은 

가장 낮지만 만족도(4.89)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4. 과수용 스마트 팜 구성요소별 도입율 및 만족도

주: 만족도 설문은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음(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 축산농가의 경우 구성요소별 도입율이 시설원예나 과수에 비해 낮게 조사

되어 축산 스마트 팜의 경우 요소별 구성 자유도가 시설원예나 과수에 비해 

높고 따라서 구성요소별 설치여부가 농가별로 다른 것으로 보임. 영상장비

(75.0%)의 도입율이 가장 높고, 외부환경센서(34.4%)와 제어장비(36.5%)의 

도입율(%) 만족도

응답 과수농가 수 4

환경센서

온도 100.0 5.00

습도 75.0 4.67

토양수분(토경) 50.0 4.50

양액측정센서 50.0 4.50

수분센서 50.0 5.00

풍향/풍속 75.0 5.00

강우 75.0 5.00

일사량 100.0 5.00

영상장비

CCTV 100.0 4.50

웹카메라 75.0 5.00

DVR 100.0 4.75

시설별 제어 및

통합제어장비

에너지절감시설 75.0 4.33

관수모터제어 100.0 4.75

양액기 제어 50.0 4.50

최적 생육환경

정보관리시스템

실시간 생장환경 모니터링 75.0 4.67

시설물 제어 환경 50.0 5.00

생육정보 DB 분석시스템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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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율이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음. 만족도는 영상장비(4.68)와 제어장비

(4.68)가 가장 높고, 외부환경센서(4.32)가 가장 낮았으며, 요소별로는 내부

온도(83.3%), 내부습도(61.1%), 모돈급이기(66.7%), CCTV(83.3%)와 

DVR(66.7%)과 같은 영상장비, PC와 모니터(66.7%)의 도입율이 높게 나타

났으며, 만족도는 누전감지기(5.00)와 음수관리기(5.00)가 가장 높게 조사되

었음.

표 3-15. 축산용 스마트 팜 구성요소별 도입율 및 만족도

주: 만족도 설문은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음(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도입율(%) 만족도

응답 축산농가 수 18

외부환경센서

온도 55.6 4.60

습도 50.0 4.67

풍향/풍속 33.3 3.83

강우 11.1 4.50

일사량 22.2 4.00

내부환경센서

온도 83.3 4.67

습도 61.1 4.45

CO2 27.8 4.40

조도 22.2 4.50

암모니아 22.2 4.50

누전감지 50.0 5.00

제어장비

발정체크기 16.7 4.67

돈선별기 27.8 4.40

보온등 33.3 4.83

모돈급이기 66.7 4.33

사료믹스기 27.8 4.80

사료빈 38.9 4.71

음수관리기 44.4 5.00

영상장비
CCTV 83.3 4.53

DVR 66.7 4.83

생산경영관리시스템 PC,모니터 66.7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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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도입농가들은 스마트 팜 도입시 발생한 투자비를 4~5년 사이에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농형태별 응답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3. 스마트 팜 도입 경제성 분석

3.3.1. 스마트 팜 도입 효과

○ 규모와 노동효율성 측면에서 스마트 팜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스마

트 팜 도입농가 중 토마토(43농가)와 양돈(15농가)의 도입성과를 교차분석

하였음.

표 3-16. 토마토 농가의 규모별 스마트 팜 도입 효과
단위: %

주: 1) 토마토 스마트 팜 농가의 평균 재배면적은 0.59ha임.

○ 스마트 팜 도입농가 중 토마토 농가의 평균 재배면적이 0.59ha이며, 재배면

적이 평균 이상인 대규모 토마토 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성과가 재배면적 

0.59ha 이하의 소규모 농가보다 대부분 큰 것으로 나타났음. 대규모 농가는 

스마트 팜 도입이후 생산량은 9.5%, 상품화율 10.0%, 영농편이성 26.8%, 농

업소득 7.6% 증가하였고 생산비는 7.4% 감소하여 소규모 농가보다 효과가 

생산량 상품화율 영농편이
성 농업소득 생산비 투입

노동시간

전체 7.0 8.3 24.4 7.1 -6.7 -13.7

재배면적

평균1) 미만
5.0 6.9 22.5 6.7 -6.3 -15.8

재배면적

평균 이상
9.5 10.0 26.8 7.6 -7.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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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투입노동시간이 15.8% 감소

하여 대규모 농가보다 노동력 절감의 효과는 큰 것으로 보임.

○ 노동효율성별 스마트 팜 도입 효과 차이는 규모별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

는 것으로 조사됨. 토마토 스마트 팜 농가의 평균 노동효율성은 단위노동당 

0.18ha이며, 노동효율성이 평균보다 높은, 다시 말해 노동효율성이 높은 농

가의 스마트 팜 효과가 전 분야에서 단위노동당 재배면적이 0.18ha 이하의 

노동효율성이 낮은 농가보다 크게 나타났음. 특히 영농편이성은 8.1%, 농업

소득은 6.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효율성이 농가의 경영 및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것을 고려하면, 노동효율성이 높은 농가일

수록 스마트 팜 운영에도 성공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17. 토마토 농가의 단위노동당 재배면적별 스마트 팜 도입 효과
단위: %

주: 1) 토마토 스마트 팜 농가의 평균 노동효율성은 단위노동당 0.18ha임.

○ 스마트 팜을 도입한 양돈 농가의 평균 사육규모는 4,720두이며, 토마토 농

가와 마찬가지로 사육두수가 평균 이상인 대규모 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 성

과가 사육두수 4,72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보다 대부분 큰 것으로 나타났음.

스마트 팜 도입으로 인해 대규모 농가는 생산량은 20.0%, 영농편이성 27.5%

증가하였고 생산비는 17.5% 감소하여 소규모 농가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

타남. 반면 농업소득과 투입노동시간의 효과는 소규모 농가에서 더 크며, 상

품화율은 규모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설비보다 노동에 의

생산량 상품화율 영농편이성 농업소득 생산비 투입노동시간

전체 7.0 8.3 24.4 7.1 -6.7 -13.7

노동효율성
평균1) 미만 4.8 6.0 20.8 4.4 -5.0 -13.1

노동효율성
평균 이상 9.7 11.1 28.9 10.5 -8.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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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해 운영되면 소규모 양돈농가가 스마트 팜을 도입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효과를 크게 경험하고, 노동비용 절감이 농업소득 증가로까지 이어지는 것

으로 분석됨.

표 3-18. 양돈농가의 규모별 스마트 팜 도입 효과
단위: %

주: 1) 양돈 스마트 팜 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4,720두임.

○ 양돈 스마트 팜 농가의 평균 노동효율성은 단위노동당 1,097두이며, 노동효

율성별 스마트 팜 도입 효과를 살펴보면 토마토 농가와는 달리 단위노동당 

사육두수가 평균 이하의 노동효율성이 낮은 농가의 스마트 팜 효과가 전 분

야에서 단위노동당 사육두수가 1,097두 이상의 노동효율성이 높은 농가보다 

크거나 비슷하게 나타났음.

표 3-19. 양돈농가의 단위노동당 사육두수별 스마트 팜 도입 효과
단위: %

주: 1) 양돈 스마트 팜 농가의 평균 노동효율성은 단위노동당 1,097두임.

생산량 상품화율 영농편이성 농업소득 생산비 투입노동시간

전체 17.7 17.3 26.0 13.3 -13.7 -13.7

사육두수

평균1) 미만
16.8 17.3 25.5 15.5 -12.3 -17.7

사육두수

평균 이상
20.0 17.5 27.5 7.5 -17.5 -2.5

생산량 상품화율 영농편이성 농업소득 생산비 투입노동시간

전체 17.7 17.3 26.0 13.3 -13.7 -13.7

노동효율성
평균1) 미만 17.5 19.0 26.0 16.0 -13.5 -19.5

노동효율성
평균 이상 18.0 14.0 26.0 8.0 -14.0 -2.0



54

○ 생산량, 영농편이성, 생산비의 경우 효율성별 차이가 거의 없으며, 노동효율

성이 낮은 농가가 스마트 팜 도입이후 상품화율은 19.0%, 농업소득 16.0%

증가하고 투입노동시간은 19.5% 감소하여 노동효율성이 높은 농가보다 스

마트 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축산을 하는 

농가일수록 스마트 팜 도입 후 큰 성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함.

3.3.2. 스마트 팜 도입자금 상환능력 분석

○ 시설원예의 경우 스마트 팜 설비 지원금이 복합환경관리의 경우 2,000만 원

/0.33ha이며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로 

분담되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임. 이자율은 융자는 2%, 대출

(자부담)은 3%로 가정하였음. 축산(양돈) 스마트 팜 설비 지원금은 1,000두 

당 1억 원이며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로 분담되며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임. 이자율은 시설원예와 마찬가지로 융자는 

2%, 대출(자부담)은 3%로 가정하였음.

표 3-20. 스마트 팜 지원금 분담액
단위: 원/0.33ha, 원/1,000두

○ 시설원예 스마트 팜은 0.33ha당 10년 이내 금리가 2%인 융자 6백만 원과 

금리가 3%인 대출금 4백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3년의 거치기간에는 융

자이자 12만 원과 대출이자 12만 원, 총 24만 원의 소득이 필요하며, 이후 

7년의 상환기간에는 융자상환금 927,072원과 대출상환금 642,025원, 총 

1,569,097원의 소득이 필요함. 따라서 10년간 스마트 팜 지원금으로 인해 발

생하는 농가의 필요소득은 총 11,703,680원으로 나타남.

융자금 (이자율) 대출금 (이자율)
시설원예 6,000,000 (2%) 4,000,000 (3%)
축산(양돈) 50,000,000 (2%) 20,000,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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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양돈) 스마트 팜의 경우 1,000두 당 10년 이내 2% 금리의 융자 5천만 

원과 3% 금리의 대출금 2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3년의 거치기간에는 

융자이자 100만 원과 대출이자 60만 원, 총 160만 원의 소득이 필요하며, 이

후 7년의 상환기간에는 융자상환금 7,725,598원과 대출상환금 3,210,127원,

총 10,935,725원의 소득이 필요함. 따라서 10년간 스마트 팜 지원금으로 인

해 발생하는 농가의 필요소득은 총 81,350,074원으로 나타남.

표 3-21. 스마트 팜 조건별 지원금 상환을 위한 필요소득
단위: 원/0.33ha, 원/1,000두

○ 농가들의 상환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에서 계측된 필요소득과 각 품목

별 스마트 팜 도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효과를 비교하고자 함.

스마트 팜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효과는 농촌진흥청

(2016)이 발표한 작목별 소득과 스마트 팜 도입농가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실제 소득효과 결과4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스마트 팜 도입으로 인해 토마

토(촉성), 토마토(반촉성), 딸기(촉성), 딸기(반촉성) 재배농가는 각각 235만 

4 품목별 실제 소득효과는 토마토는 7.1%, 딸기 7.9%, 양돈 13.3% 증가로 조사되었음.

시설원예 축산(양돈)

융자 대출 합계 융자 대출 합계

1 120,000 120,000 240,000 1,000,000 600,000 1,600,000

2 120,000 120,000 240,000 1,000,000 600,000 1,600,000

3 120,000 120,000 240,000 1,000,000 600,000 1,600,000

4 927,072 642,025 1,569,097 7,725,598 3,210,127 10,935,725

5 927,072 642,025 1,569,097 7,725,598 3,210,127 10,935,725

6 927,072 642,025 1,569,097 7,725,598 3,210,127 10,935,725

7 927,072 642,025 1,569,097 7,725,598 3,210,127 10,935,725

8 927,072 642,025 1,569,097 7,725,598 3,210,127 10,935,725

9 927,072 642,025 1,569,097 7,725,598 3,210,127 10,935,725

10 927,072 642,025 1,569,097 7,725,598 3,210,127 10,935,725

총 6,849,502 4,854,178 11,703,680 57,079,185 24,270,890 81,35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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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87만 원, 284만 원, 260만 원 가량의 소득효과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22. 스마트 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소득효과
단위: 원/0.33ha, 원/1,000두

○ 스마트 팜 지원금 상환을 위한 총 필요소득과 스마트 팜 도입으로 인한 소

득효과를 비교해보면, 시설원예의 경우 총 필요소득은 1,170만 원이고 소득

효과는 매년 260~187만 원이 발생함. 따라서 품목당 손익분기점을 살펴보면 

토마토는 5.0~6.2년, 딸기는 4.1~4.5년으로 나타남. 다시 말해, 토마토와 딸

기의 경우 스마트 팜을 도입하면 4~6년 이후부터는 순이익이 발생함. 이는 

손익분기점이 스마트 팜 도입농가 설문에서 조사된 딸기 4.9년, 토마토 4.4

년과 비교하여 딸기는 농가의 예상보다 일찍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지만, 반

면 토마토는 농가의 예상보다 손익분기점이 다소 늦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스마트 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요소득 대비 소득효과(시설원예)
단위: 원/0.33ha

토마토(촉성) 토마토(반촉성) 딸기(촉성) 딸기(반촉성) 축산(양돈)
2,349,862 1,873,673 2,837,867 2,604,919 14,7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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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품목별 손익분기점
단위: 년

○ 축산(양돈)의 스마트 팜 도입 시 지원금 상환의 총 필요소득은 8,135만 원이

고 스마트 팜 도입으로 인한 소득효과는 매년 1,470만 원이 발생함. 따라서 

양돈의 손익분기점은 5.5년으로, 5.5년 이후부터는 스마트 팜 도입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함. 스마트 팜 도입농가 설문에서는 양돈농가가 기대

하는 손익분기점이 4.5년인 것으로 조사되어, 손익분기점이 기대보다 다소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3-2. 스마트 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요소득 대비 소득효과(축산(양돈))
단위: 원/1,000두

○ 해당 품목의 경우 스마트 팜 도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소득이 필요소득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비용 상환능력

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토마토(촉성) 토마토(반촉성) 딸기(촉성) 딸기(반촉성)
손익분기점 5.0 6.2 4.1 4.5



58

4. 스마트 팜 도입농가의 애로사항

○ 스마트 팜 도입 후 사용상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농가 기준으로 ‘시

공업체의 사후기술지원서비스 및 교육 미흡’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기자

재의 비표준화로 인한 낮은 호환성’, ‘투자비용 대비 저조한 성과’ 순으로 나

타나, 농가들이 스마트 팜 도입 후 부품교환이나 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24. 스마트 팜 도입 후 사용상의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 호

○ 스마트 팜 시공업체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기술교육 및 사후기술지원서비

스 체계 미흡’과 ‘시공비 및 장비의 높은 가격’, ‘기자재의 비표준화로 인한 

낮은 호환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시설원예농가는 기술교육 및 사후기술지원서비스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수농가는 기자재의 비표준화로 인한 낮은 호환성,

축산농가는 높은 가격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전체 시설원예 과수 축산

투자비용 대비 저조한 성과 126 103 3 20

기자재의 저품질로 인한 활용도 저하 76 59 1 16

기자재의 비표준화로 인한 낮은 호환성 193 151 6 36

시공업체의사후기술지원서비스및교육미흡 239 199 11 29

유지비용 부담 119 86 6 27

기타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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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스마트 팜 시공업체에 대한 애로사항(복수 응답)
단위: 호

○ 스마트 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농가는 ‘시공업체’에

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총 응답자 중 92.5%가 시

공업체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스마트 팜 농가들이 스마트 

팜에 관한 문제를 시공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기술센터(4.7%)’나 ‘권역별현장지원센터(2.8%)’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농가의 비율이 매우 낮아, 해당기관의 역할 및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나 권역별현장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표 3-26. 스마트 팜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
단위: %

　 전체 시설원예 과수 축산
기술교육 및 사후기술지원서비스 체계 미흡 284 257 6 21
사용 부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부

품 확보 및 호환에 어려움
138 109 8 21

시공업체가 영세하고 낮은 기술력 49 31 5 13
시공업체가 재배품목 및 농업에 대한

이해력 부족
59 41 3 15

시공비 및 장비가 높은 가격 191 148 5 38
없음 80 55 5 20
기타 0 0 0 0

　 전체 시설원예 과수 축산

시공업체 92.5 90.6 100.0 100.0

농업기술센터 4.7 5.9 0.0 0.0

권역별현장지원센터 2.8 2.4 25.0 0.0

주위농가 4.7 5.9 0.0 0.0

컨설팅업체와 같은 사설업체 8.9 7.1 0.0 5.6

기타 4.3 0.0 25.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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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도입농가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

인은 ‘필요로 하는 기술 보유’, ‘업체 및 제공 기술 품질에 대한 신뢰’, ‘기술

교육 및 사후기술지원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

유하되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안정적인 사후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공업체가 농가가 바라는 이상적인 업체라 할 수 있음.

표 3-27. 스마트 팜 시공업체 선택 이유(복수 응답)
단위: 호

○ 스마트 팜 지원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가는 ‘농업기술

센터’가 스마트 팜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지원을 수행해주기를 바라

는 것으로 나타났음. 영농형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축

산농가의 경우 ‘사설업체’의 역할을 다소 강조하는 것으로 조사됨.

○ 스마트 팜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역할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팜 도입 컨설팅

은 ‘농업기술센터’와 ‘권역별현장지원센터’, 스마트 팜 운영 컨설팅과 농가교

육은 ‘농업기술센터’와 ‘컨설팅 업체와 같은 사설업체’, 스마트 팜 관리는 ‘농

업기술센터’와 ‘시공업체’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하였음. 이처럼 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스마트 팜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기

술센터의 스마트 팜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체 시설원예 과수 축산

본인이필요로하는스마트팜기술을보유한업체 272 213 12 47

업체 및 제공기술 품질에 대한 신뢰 170 127 9 34

시공업체의기술교육및사후기술지원서비스체계 132 118 1 13

스마트 팜 기술의 성능 대비 합리적인 가격 96 76 6 14

시공업체가 가까이 위치 86 69 8 9

기타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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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스마트 팜 지원역할별 중점지원기관
단위: %

5. 스마트 팜 도입확대 방안

○ 도입농가의 경우 스마트 팜 도입 촉진 방안으로 ‘기술 및 시설 도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강화’와 ‘스마트 팜 연구개발 강화(기술향상 및 기술표준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농형태별로는 시설원예 농가는 ‘기술 및 시설 도

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강화’와 ‘스마트 팜 연구개발 강화(기술향상 및 기술

표준화)’를, 과수와 축산농가는 ‘기술 및 시설 도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강

화’와 ‘스마트 팜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미도입농가도 도입농가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 및 시설 도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도입농가와는 달리 대부분의 미도입농가가 ‘스마트 

팜 도입에 따른 성과의 불확실성 해소’를 중요한 스마트 팜 도입 촉진방안으

로 응답하여, 미도입농가가 스마트 팜 도입의 성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기술 및 시설 도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강화’에 

　 도입 컨설팅 운영 컨설팅 농가교육 스마트팜 관리

시공업체 15.0 17.8 5.7 29.2

농업기술센터 40.2 40.2 47.2 46.2

권역별현장지원센터 18.7 18.7 18.9 9.4

선도농가 9.3 1.9 6.6 1.9

사설업체 16.8 21.5 21.7 13.2

기타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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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응답은 전 영농형태에 가장 높게 나타나, 스마트 팜 도입 촉진에 있어 

농업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 이처럼 도입농가와 미도입농가 모두 자금관련 지원을 스마트 팜 도입을 위

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음. 스마트 팜 도입 

시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초기에 농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앞의 

도입자금 상환능력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농가의 상환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스마트 팜 도입에 필요한 자금은 보조 보다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지역별, 품목별, 규모별 스마트 팜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성과를 홍보하

고 미도입 농가들에게 스마트 팜의 실제 운영현황을 제시하여 미도입 농가

의 스마트 팜 도입 성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표 3-29. 스마트 팜 도입 촉진방안(복수 응답)
단위: 호

경제성,

경영성과
자금지원

R&D,

표준화
조직화 교육 정책 기타

도입

농가

전체 129 293 195 79 134 127 0

시설원예 119 229 166 58 106 82 0

과수 1 10 0 6 9 10 0

축산 9 54 29 15 19 35 0

미도입

농가

전체 355 609 199 81 266 188 2

시설 60 152 54 23 51 36 1

과수 190 264 62 26 123 82 0

축산 26 59 33 6 30 17 0

노지 74 131 49 26 62 53 1



63

○ 도입농가의 경우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 팜 도입이 필요한

가’라는 질문에 총 응답자 107명 중 104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스마트 

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입농가들은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미도입농가도 총 응답자의 8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도입농가보

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스마트 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미도입농가들

도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30. 농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 팜 도입 필요성
단위: %

○ 전반적으로 기존의 스마트 팜 도입농가가 스마트 팜 구성요소들의 필요성

을 더 높게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실제 스마트 팜을 사용하고 있

는 농가들이 스마트 팜 및 구성요소들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시설원예 스마트 팜 도입농가는 외부환경센서(98.1%)과 영상장비(96.5%)

요소들의 도입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미도입농가는 시설별 제어 

및 통합제어장비(81.23%)와 내부환경센서(81.11%) 요소들의 필요성을 비교

적 높게 응답하였음. 토양수분, 실시간 생장환경 모니터링, 시설물 제어 환

경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들에 대해 도입농가가 미도입농가보다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노지 시설원예 과수 축산

도입농가 97.2 - 98.8 100.0 88.9

미도입농가 89.5 93.0 86.0 88.1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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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시설원예용 맞춤형 스마트 팜
단위: %

○ 과수용 스마트 팜의 경우 기존의 스마트 팜 도입농가는 영상장비(91.7%)와 

시설별 제어 및 통합제어장비(91.7%)의 도입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으며,

미도입농가는 시설별 제어 및 통합제어장비(75.76%)와 환경센서(74.57%)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음. 구성요소별로는 양액측정센서와 수분센서를 제외

하고는 도입농가의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도입농가 미도입농가
응답 시설원예농가 수 85 88

외부환경센서

온도 100.0 88.9
습도 97.6 80.0
풍향/풍속 97.6 71.1
강우 96.5 82.2
일사량 98.8 80.0

내부환경센서

온도 100.0 97.8
습도 100.0 93.3
CO2 96.5 80.0
토양수분(토경) 52.9 75.6
양액측정센서 100.0 71.1
수분센서 94.1 68.9

영상장비
적외선카메라 96.5 57.8
DVR 96.5 71.1

시설별제어및통합제어장비

환기 97.6 97.8
난방 96.5 93.3
에너지절감시설 95.3 84.4
차광커튼 98.8 86.7
유동팬 97.6 86.7
온수/난방수 조절 94.1 75.6
모터제어 96.5 84.4
양액기 제어 98.8 68.9
LED 67.1 53.3

최적생육환경정보관리시스템

실시간 생장환경 모니터링 76.5 80.0

시설물 제어 환경 81.2 91.1

생육정보 DB 분석시스템 75.3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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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과수용 맞춤형 스마트 팜
단위: %

○ 축산용 스마트 팜은 도입, 미도입농가 모두 영상장비와 생산경영관리시스템

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음. 요소별로는 양액측정센서와 수분센서를 제외

하고는 도입농가가 미도입농가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요소별로는 

미도입농가의 외부강우, 일사량, 발정체크기, 보온등, 사료믹스기의 도입 필

요성이 도입농가보다 높게 나타났음.

도입농가 미도입농가

응답 과수농가 수 4 19

환경센서

온도 100.0 83.0

습도 100.0 75.0

토양수분(토경) 100.0 85.2

양액측정센서 50.0 65.9

수분센서 50.0 67.0

풍향/풍속 100.0 63.6

강우 100.0 79.5

일사량 100.0 77.3

영상장비

CCTV 100.0 79.5

웹카메라 75.0 47.7

DVR 100.0 60.2

시설별제어및통합제어장비

에너지절감시설 100.0 68.2

관수모터제어 100.0 89.8

양액기 제어 75.0 69.3

최적생육환경정보관리시스템

실시간 생장환경 모니터링 75.0 70.5

시설물 제어 환경 75.0 71.6

생육정보 DB 분석시스템 75.0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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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축산용 맞춤형 스마트 팜
단위: %

도입농가 미도입농가

응답 축산농가 수 18 45

외부환경센서

온도 100.0 84.2

습도 94.4 63.2

풍향/풍속 66.7 63.2

강우 50.0 57.9

일사량 55.6 68.4

내부환경센서

온도 100.0 94.7

습도 100.0 84.2

CO2 88.9 52.6

조도 72.2 47.4

암모니아 88.9 52.6

누전감지 100.0 84.2

제어장비

발정체크기 61.1 73.7

돈선별기 77.8 31.6

보온등 61.1 73.7

모돈급이기 77.8 36.8

사료믹스기 61.1 68.4

사료빈 77.8 63.2

음수관리기 94.4 73.7

영상장비
CCTV 100.0 84.2

DVR 94.4 73.7

생산경영관리시스템 PC,모니터 94.4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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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1. 스마트 팜 보급 확대 전략의 설정

○ 스마트 팜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 지금까지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대책들과 더불어 더 보완

되고 새롭게 대응해야할 전략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렇게 마련된 전략들에 대해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시

행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스마트 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여러 정책들과 

제도를 검토하여 정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는 ‘스

마트 팜 워킹그룹’의 여러 대응 방안들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

략을 마련함. 이를 바탕으로 정책당국, 유관기관 및 스마트 팜 전문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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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주제별로 전략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

한 세부항목과 발전세부 전략을 세밀히 설정하였음.

○ 스마트 팜 이라는 농업 환경 변화와 첨단화 주도를 위한 전략적 기준은 크

게 네 가지임. 과학, 영농 및 첨단기술 등 융복합을 통한 기술개발이 첫째이

고, 기술지원 및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 기반구축이 둘째이며,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통한 경제성이 셋째, 정책지원이 넷째임.

○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

(61명)를 통해 심층 조사함.

- 스마트 팜 도입 선도농가, 영농 및 과학기술 유관기관 전문가와 학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략기준과 세부항목 및 세부전

략을 수립 한 후 이를 전문가들과 재검토 하여 스마트 팜 보급확산을 위

한 의사결정 구조체계를 세움.

그림 4-1.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한 기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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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스마트 팜 보급확대 방안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 계층구조

전략기준 세부 항목 발전 세부 전략

1.

기술

개발

(R&D)

a) 스마트팜 기자재 및 시설

표준화 국산화

① 온실 기자재 표준화 및 국산화
② 축종(양돈, 양계, 축우)별 기자재 표준화 국산화
③ 온실 및 축사시설 설계 표준화 및 품질 보증

b) 빅데이터 기반 생육(사양)

관리 기술
① 온실작물 생육 관리
② 가축 사양관리

c) 노지작물 ICT 적용 기술
① 관수ㆍ관비 자동화
②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③ 작황 예측ㆍ평가 기술

d) 스마트 팜 확산 모델 개발 ① 스마트 온실 확산 모델 개발
② 스마트 축사 확산 모델 개발

2.

기반구축

a) 스마트 팜 도입 이전 기

술 및 운영 기술 전문 컨

설팅

① 전문 인력 육성 체계 구축
② 시설별 맞춤형 기술 및 설비 설계
③ 미래 예측 대응 시나리오 숙지

b) 스마트 팜 도입 이후 A/S

및 단계별 기술 지원

① 확고한 A/S 체계 구축
② 시범사업 주체들의 철저한 사후관리
③ 농가 수준별 단계별 맞춤 교육

c) 스마트 팜 관련 전문기술

지원체계
① ICT 기자재 성능검증 및 인증제 도입
② ICT 테스트 베드 구축 및 현장 기술 지원

d) 시스템 및 매뉴얼 표준화
① 보다 쉽고 접긍선이 담보되는 시스템 도입
② 매뉴얼 표준화를 통해 농업 ICT 기반 확충
③ 품목별, 단계별, 수준별 표준 운영 매뉴얼

3.

경제성

a) 시공비 절감
① 초기 시스템 및 설비 도입 부담 완화
② 온실별 표준 설계 및 시공 매뉴얼 제공
③ 건실한 설계/시공 업체 육성 관리

b) 운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① 노동력 및 광열비 절감
② 수량 증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③ 수급과 연계 생산성 최적화 시스템

c) 농가의 경영성과 제고 강화
① 수급 현황과 전망 자료 맞춤형 제공
② 농가 데이터 마인드 및 관리 체계화 지원
③ 수출 확대 및 신규 시장정보 생산, 제공

4.

정책지원

a) 스마트 팜 관련 법/제도

개선

① 스마트 팜 육성 지원 법 정비 제정
② 산재된 지원 사업 개선(선택과 집중)
③ 미래지향적 목표 및 지속 지원 사업 확립

b) 농업인 수용성 제고
① 초기 투자 및 운영 부담 저감을 통한 농가 사
업 접근성 제고

②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팜 보급 지원

c) 기관별 협력 ① 기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②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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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2.1. 분석방법의 이론적 배경

○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해 설정한 전략기준과 세부전략에 대한 정책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분야별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스마트 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사결정 계층구조 분석을 시행함.

○ 분석에 이용한 모형은 의사결정분석에서 주로 이용하는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을 적용함.

- AHP분석법이란 다계층구조에 있어서 이산적 또는 연속적 쌍대비교를 

통해 비율척도를 이끌어 내는 데 이용되는 이론임.

○ 이 분석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수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상호 의존성과 피드백을 허용하고 수치적 상쇄(Trade off)를 고려함으로써 

비선형 의사결정의 틀을 제공함.

○ AHP 분석 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결정하고 최상위 

단계(목표), 중간단계(기준), 최하위 단계(대안)로 설정하고 각 관련된 평가 

대상들을 분류하여 의사결정 계층 구조를 설정함.

○ 그 다음 2단계에서 각 계층의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행렬을 작성함. n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계층에서 항목 i가 j에 대하여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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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더 중요한지 결과를 aij로 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 행렬을 구할 수 있음5.

수식 4-1. 쌍대비교 행렬

 











  
  
  

주: aij=1/aij, aii=1, ∀I.

표 4-2. 쌍대비교 척도

중요도 정의 설명

1 동등하게 중요 최종목표에대해서두개의요소가비슷하게중요함

3 약간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선호됨

5 상당히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보다 강하게 선호됨

7 매우 강하게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 보다 매우 강하게 선호됨

9 절대적으로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으로 선호됨.
주: 위 값들의 중간값 2, 4, 5, 8도 동일하게 사용됨.

여기서 원소 aij는 항목 ij간의 가중치 비율을 의미함.

  



○ 제 3단계에서 고유벡터법6을 이용하여 속성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추

정하는데, 가중치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행렬 A의 고유벡터를 이용함. 아래 

식에서 max는 행렬 A의 가장 큰 고유치이며 이때 고유벡터 를 구할 수 

있음.

5 A=(aij), i,j=1,2,...n
6 쌍대비교행렬로부터 각 계층내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산술평균

법, 기하 평균법, 최소자승법, 고유벡터 방법 4가지가 있음. 고유 벡터 방법은 쌍대 

비교행렬의 일치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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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ax∙

○ 또한 쌍대 비교 시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모순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이용라

여 일치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max 
  


 × 

주: RI(Random index): 난수지수7.

○ 마지막, 제4,5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종합 순위를 얻기 위하

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화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순위

를 부여하여 평가함. 쌍대비교의 가중치가 일관성이 있는지는 Saaty의 일관

성 비율 (CR: Consistency Ratio)과 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를 

이용하여 검정하는데 CI와 CR값이 0.1이하이면 논리적 신뢰성이 있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발전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과 함께 세부 항목별로 

리커트 척도(Lickertis scale)8를 분석하여 분야별 중요도를 평가하였음.

7 행렬 차수 n의 크기에 따라 수치를 임의로 설정하여 역수행렬을 작성하고 이 행렬의 

평균 일관성 지수를 산출한 값으로 일관성의 허용한도를 나타냄.
8 총화평점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응답자 태도를 측정하고 해당 항목

에 대한 측정치를 합산하여 평가 대상자의 태도를 점수화 시키는 방법임. 본 연구에

서는 전문가 42명 의견을 취합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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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개요

○ 스마트 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과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학계, 연구기

관 및 정부 등 각계 전문가 풀(pool)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 우리나라 스마트 팜과 관련된 경제 및 정책 분야와 관련 기술 연구, 개발,

보급 및 사업관련 전문가를 망라하였음 (표 4-3).

- 경제 및 정책 전문가 그룹이 31명, 기술분야 전문가 그룹 30명

○ 효율적 AHP 조사 분석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전자우편을 통한 인터

넷 조사를 시행한 후 세부적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 조사는 2016년 9월 하순~10월 상순에 걸쳐 진행하였음.

○ 총 61명의 전문가 중 45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계층분석의 통계적 유의

성을 감안하여 논리성과 일관성을 갖춘 42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하였음.

표 4-3. 전문가 조사 개요

경제정책

전문가그룹

기술분야

전문가 그룹
전 체

학계 및 연구원 8 12 20

정책 및 행정 23 13 36

사업기술 5 5

계 31 3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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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

○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상한 바와 같이 종합적인 전략 분석에서는 경제성 확

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기술 개발(R&D)이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됨. 그러나 두 전략부분의 중요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두 전략 

모두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주요 전략별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반면, 기반 구축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책지

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4. 스마트 팜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제1계층 AHP 분석결과

전략적 기준 전체 전문가
경제정책

전문가그룹

기술분야

전문가 그룹
기술개발(R&D) 0.29 0.22 0.38
기반구축 0.23 0.24 0.21
경제성 확보 0.31 0.37 0.22
정책지원 0.18 0.18 0.19
주: max = 3.027, CI =0.014 , CR= 0.015.(전체 전문가 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 팜 전문가 설문조사(2016.9).

○ 그러나 전문가 그룹별 전략기준의 우선 순위는 차이가 있음.

- 경제ㆍ정책 분야의 전문가는 경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준이며,

다음이 기반구축 기술개발 순이고, 정책지원은 가장 낮은 순임.

- 반면, 기술분야 전문가는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준으로 보고 있

고, 다음으로 경제성 확보와 기반 구축이며, 마지막으로 정책지원 순임.

○ 이러한 차이는 정책전문가는 정책과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스마트 팜 보급 확대의 최종 목적인 경제성 확보에 방점을 둔 반면, 기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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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는 스파트 팜의 실효성에 방점을 둔 기술개발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4-2. 전문가 그룹별 제1계층 AHP 분석결과

○ 가장 중요한 전략 기준인 경제성 확보를 위한 세부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보

면, 제일 먼저 ‘운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농가의 경영성과 제고 강화’와 ‘시공비 절감’ 순으로 

나타남. 분야별 전문가들의 세부항목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음.

표 4-5. 스마트 팜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제2계층 AHP 분석결과(경제성)

경제성
전체

전문가

경제정책

전문가그룹

기술분야

전문가 그룹

시공비 절감 0.29 0.28 0.31

운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0.39 0.39 0.38

농가의 경영성과 제고 강화 0.32 0.32 0.32
주: max = 4.033, CI =0.011 , CR= 0.012.(전체 전문가 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 팜 전문가 설문조사(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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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 기준인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제일 먼저 ‘스마트 팜 

기자재 및 시설 표준화와 국산화’ 방안 마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음. 다음으로는 ‘스마트 팜 확산 모델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 생육(사양) 관

리 기술’이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노지 작물 ICT 적용 기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분야별 전문가들의 세부항목별 중요도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

분야 전문가 그룹에서는 ‘스마트 팜 확산 모델 개발’이 ‘빅데이터 기반 생

육(사양)관리 기술 보다 다소 중요도가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6. 스마트 팜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제2계층 AHP 분석결과(R&D)

기술개발(R&D)
전체

전문가

경제정책

전문가그룹

기술분야

전문가 그룹
스마트 팜 기자재 및 시설 표준화ㆍ국산화 0.32 0.30 0.34
빅데이터 기반 생육(사양) 관리 기술 0.26 0.28 0.23
노지 작물 ICT 적용 기술 0.16 0.15 0.18
스마트 팜 확산 모델 개발 0.26 0.28 0.24

주: max = 4.033, CI =0.011 , CR= 0.012.(전체 전문가 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 팜 전문가 설문조사(2016.9).

그림 4-3. 전문가 그룹별 기술개발(R&D) 부문 전략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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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구축 부문에서 가장 먼저 수립해야 할 전략적 세부사항은 ‘시스템 및 

매뉴얼의 표준화’인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 팜 도입 이후 A/S 및 단계별 기

술 지원’과 ‘스마트 팜 관련 전문기술 지원체계’가 동등하게 중요하고, ‘스마

트 팜 도입 이전 기술 및 운영 기술 전문 컨설팅’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4-7. 스마트 팜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제2계층 AHP 분석결과(기반구축)

기반구축
전체

전문가

경제정책

전문가그룹

기술분야

전문가 그룹
도입 이전 기술 및 운영 기술 전문 컨설팅 0.22 0.18 0.27
스마트 팜 도입 이후 A/S 및 단계별 기술 지원 0.25 0.29 0.21
스마트 팜 관련 전문기술 지원체계 0.25 0.25 0.25
시스템 및 매뉴얼 표준화 0.28 0.28 0.27

주: max = 4.033, CI =0.011 , CR= 0.012.(전체 전문가 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 팜 전문가 설문조사(2016.9).

그림 4-4. 전문가 그룹별 스마트 팜 기반구축 관련 전략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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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그룹별로는 기반구축을 위한 세부항목별 우선 순위가 다소 상이함.

- 경제ㆍ정책 전문가들은 ‘스마트 팜 도입 이후 AS 및 단계별 기술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소한 차이로 ‘시스템 및 매뉴얼 표준화’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스마트 팜 관련 전문기술 지원 체계’구축

과 ‘스마트 팜 도입 이전 기술 및 운영 기술 전문 컨설팅’ 순이었음.

- 기술분야 전문가들은 ‘스마트 팜 도입 이전 기술 및 운영 기술 전문 컨설팅’

과 ‘시스템 및 매뉴얼 표준화’가 모두 동등하게 가장 중요한 세부항목인 것

으로 분석되었음. 다음으로 ‘스마트 팜 관련 전문기술 지원 체계’, ‘스마트 

팜 도입 이후 A/S 및 단계별 기술 지원’의 순으로 나타남.

○ 정책지원 부문에서는 ‘농업인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 마

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 팜 관련 법/제도 개선’과 ‘기관

별 협력’ 순으로 분석되었음. 전문가 그룹별 세부 항목별 중요도 역시 동일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8. 스마트 팜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제2계층 AHP 분석결과(정책지원)

정책지원
전체

전문가

경제정책

전문가그룹

기술분야

전문가 그룹
스마트 팜 관련 법/제도 개선 0.33 0.34 0.30
농업인 수용성 제고 0.41 0.38 0.46
기관별 협력 0.26 0.28 0.24

주: max = 4.033, CI =0.011 , CR= 0.012.(전체 전문가 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 팜 전문가 설문조사(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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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 분야별 중요도 분석

4.1. 경제성 관련

○ 경제성 관련 가장 중요도가 높았던 ‘운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부문의 세세

부 항목별 발전전략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생산 자재 표준화 및 첨단화 지

속 개발’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노동력 절감,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보급 확대’와 ‘수급과 연계된 생산성 최적화 시스템’ 개발 순으로 

분석됨.

○ 그러나, 전문가 그룹별로 세세부항목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ㆍ정책 전문가 그룹은 스마트 팜 보급 농가의 ‘운영비 절감과 소득 증

대’를 위해서는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 개발 보급 확대’를 가장 중요

한 것으로 보는 반면, 기술분야 전문가들은 ‘생산자재 표준화 및 첨단화 지

속 개발’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 다음으로 ‘시공비 절감’을 위한 세세부 사항으로 ‘초기 시스템 및 설비 도입 

부담 완화’가 중요하고, ‘온실별 표준 설계 및 시공 매뉴얼 제고’와 ‘건실한 

설계/시공 업체 육성 관리’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남. 이러한 세세부항목별 

우선순위와 중요도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다만, 기술분야 전문가들은 ‘초기 시스템 및 설비 도입 부담완화’와 

‘온실별 표준 설계 및 시공 매뉴얼 제공’이 동일한 중요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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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의 경영성과 제고 강화’를 위한 세부 항목별 전략 중에서는 ‘농가 데이

터 마인드 및 관리 체계화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수출 확대 및 신규 시장 

정보 생산 및 제공’과 ‘수급 현황 및 전망 자료 맞춤형 제공’ 순으로 나타남.

이는 스마트 팜의 특성 상 보다 정밀하고 첨단화된 영농 및 경영을 지향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 농가보다는 영농 및 경영 정보와 자체 데이터 생성 정

리 및 관리와 활용에 대한 숙지 능력이 요구됨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결과는 뒤에서 살펴볼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과도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음. 시공비 및 운영비 절감은 모두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및 교육활

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기본적 전제인 

‘농가의 데이터 마인드와 관리 체계화’ 역시 보급이전 사전교육 등이 중요함

을 전제하고 있음.

표 4-9. 경제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중요도 평가 결과

시공비 절감 전체 경제ㆍ정책
전문가

기술
전문가

초기 시스템 및 설비 도입 부담 완화 4.06 4.04 4.13

온실별 표준 설계 및 시공 매뉴얼 제공 4.00 3.88 4.13

건실한 설계/시공 업체 육성 관리 3.92 3.92 3.94

운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생산 자재 표준화 및 첨단화 지속 개발 4.22 4.19 4.25

노동력 절감, 품질향상 기술 개발 보급 확대 4.19 4.31 4.13

수급과 연계된 생산성 최적화 시스템 4.08 4.12 4.06

농가의 경영성과 제고 강화

수급 현황 및 전망 자료 맞춤형 제공 3.72 3.77 3.75

농가 데이터 마인드 및 관리 체계화 지원 4.08 4.23 4.00

수출 확대 및 신규 시장정보 생산, 제공 3.92 3.88 3.8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 팜 전문가 설문조사(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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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개발

○ 기술개발 부문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스마트 팜 기자재 

및 시설 표준화와 국산화’ 부문의 세세부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온실 

기자재 표준화와 국산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온실 및 축사 시설 

설계 표준화 및 품질보증’, ‘축종(양돈, 양계, 축우)별 기자재 표준화 및 국산

화’ 순으로 나타남. 이는 상대적으로 스마트 팜 보급률이 높은 과채류 등 원

예작물의 중요성과 기술지원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전문가 그룹별로 세세부항목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다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ㆍ정책 전문가 그룹은 ‘온실 및 축사시설 설계 표분화 및 품질 보증’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반면, 기술분야 전문가들은 ‘온실 기자재 표준화 및 국

산화’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음으로 중요 부분인 ‘스마트 팜 확산 모델 개발’ 부문에서도 역시 ‘스마트 

온실 확산 모델 개발’의 중요도가 ‘스마트 축산 확산 모델 개발’ 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빅데이터 기반 생육(사양) 관리 기술’ 부문에서도 ‘온실 작물 

생육관리’ 부문이 ‘가축 사양관리’보다 그 중요도가 우위에 있음. 두 분야 모

두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의견 역시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노지 작물 ICT 적용 기술’ 부문 중에서는 노지 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

수 관비 자동화’ 기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보급과 ‘작황 예측 평가 기술’ 부문 순으로 나타

남. 이 분야 역시 전문가 그룹별 분야 및 항목별 중요도 우선순위는 모두 일

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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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관심도가 높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첨단온실과 연계하여 비닐온

실과 유리온실과 관련 기술개발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첨단온실 및 스마트 팜의 설계와 시공 등 주요 원예산업의 기반이 외국업체

와 관련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첨단 국내 기술의 육성과 지원이 시급함. 특

히 단시일 내 개발과 보급이 어렵더라도 시설 표준화와 국산화에 대한 중요

도가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예산업 관련 주요 

사업인 ‘첨단온실’, ‘시설현대화’ 및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과 연계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첨단과학기술 및 원예기술 등의 발전도 수반

해야 하므로 범정부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0. 기술개발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 평가 결과

스마트 팜 기자재 및 시설 표준화ㆍ국산화 전체 경제ㆍ정책
전문가

기술
전문가

온실 기자재 표준화 및 국산화 4.22 4.04 4.50

축종(양돈,양계,축우)별 기자재 표준화 및 국산화 3.92 3.85 4.00

온실 및 축사시설 설계 표준화 및 품질보증 4.14 4.12 4.19

빅데이터 기반 생육(사양) 관리 기술

온실 작물 생육 관리 4.25 4.19 4.44

가축 사양 관리 4.03 4.00 4.00

노지 작물 ICT 적용 기술

관수 관비 자동화 3.94 3.69 4.13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3.78 3.65 3.94

작황 예측 평가 기술 3.53 3.54 3.50

스마트 팜 확산 모델 개발

스마트 온실 확산 모델 개발 4.25 4.15 4.25

스마트 축산 확산 모델 개발 3.97 3.92 3.8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 팜 전문가 설문조사(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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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반구축

○ 스마트 팜 기반구축 부문에서 세부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스마트 팜 

도입 이전 기술 및 운영 기술 전문 컨설팅’ 부문에서는 ‘시설별 맞춤형 기

술 및 설비 설계’가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전문 인력 육성 

체계 구축’과 ‘미래 예측 대응 시나리오 숙지’ 가 뒤를 이었음. 다만, 기술분

야 전문가 들은 ‘전문 인력 육성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함.

○ ‘스마트 팜 도입 이후 A/S 및 단계별 기술 지원’ 부문 중 세부 내역별로 보

면, ‘확고한 A/S 체계 구축’, ‘시범사업 주체들의 철저한 사후 관리’, ‘농가 

수준별 단계별 맞춤 교육’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남.

○ ‘스마트 팜 관련 전문 기술 지원 체계’ 부문에서는 ‘ICT 기자재 성능검증 

및 인증제 도입’과 ‘ICT 테스트 베드 구축 및 현장 기술 지원’ 순으로 중요

한 것으로 분석됨.

○ ‘시스템 매뉴얼 표준화’ 부문에서는 ‘품목별, 단계별, 수준별 표준 운영 매

뉴얼’ 도입이 가장 시급하고, 다음으로 ‘보다 쉽고 접근성이 담보되는 시스

템 도입’과 ‘매뉴얼 표준화를 통한 농업 ICT 기반 확충’ 순으로 분석되었음.

○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부문은 대부분 전문 인력의 육성과 

이들 전문인력을 통한 교육,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가능함. 따라서 농림축

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농업유관기관 뿐 아니라 대학교 농업관련 학과

는 물론 첨단과학 및 시설ㆍ시공 관련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육성

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범 정부적 협력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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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기반구축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 평가 결과

스마트 팜 도입 이전 기술 및 운영 기술 전문
컨설팅 전체 경제ㆍ정책

전문가
기술
전문가

전문 인력 육성 체계 구축 4.22 4.12 4.38

시설별 맞춤형 기술 및 설비 설계 4.28 4.23 4.25

미래 예측 대응 시나리오 숙지 3.56 3.62 3.38

스마트 팜 도입 이후 AS 및 단계별 기술 지원

확고한 AS 체게 구축 4.53 4.58 4.38

시범사업 주체들의 철저한 사후 관리 4.31 4.38 4.19

농가 수준별 단계별 맞춤 교육 4.28 4.35 4.25

스마트 팜 관련 전문 기술 지원 체계

ICT 기자재 성능검증 및 인증제 도입 4.22 4.19 4.13

ICT 테스트 베드 구축 및 현장 기술 지원 4.14 4.12 4.06

시스템 및 매뉴얼 표준화

보다 쉽고 접근성이 담보되는 시스템 도입 4.06 4.19 3.94

매뉴얼 표준화를 통한 농업 ICT 기반 확충 3.97 4.12 3.69

품목별, 단계별, 수준별 표준 운영 매뉴얼 4.17 4.27 4.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 팜 전문가 설문조사(2016.9).

4.4. 정책 지원

○ 정부정책과 제도 지원 부문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았던 ‘농업인 수용성 제

고’ 부문의 세세부 항목별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살펴보면,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팜 보급 지원’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초기 

투자 및 운영 부담 저감’과 ‘우수 사례 홍보 강화’ 가 뒤를 이었음. 이는 온

실 등의 신축에 초기 투자와 경영비 부담이 커, 농가들이 첨단온실 및 스마

트 팜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스마트 팜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산재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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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즉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 팜 육성 지

원 법 정비 제정’과 ‘미래 지향적 목표 및 지속 지원 사업 확립’ 순으로 나타

남. 따라서 현재 농식품부 등이 시행하고 있는 산재된 스마트 팜 관련 사업

과 지원 정책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스마트 

팜 지원 특성에 맞춤형 사업과 지원 및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기술분야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 목표 및 지속 지원 사업 확

립’ 역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것으로 응답하였음.

○ 마지막으로 ‘기관별 협력’ 부문에서는 ‘기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 팜 특성 상 농림부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농

촌진흥청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특성이 반영된 것임.

○ 그러나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 및 정

책 전문가들은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가 ‘기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보

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표 4-12. 정책지원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 평가 결과

스마트 팜 관련 법/제도 개선 전체 경제ㆍ정책
전문가

기술
전문가

스마트 팜 육성 지원 법 정비 제정 3.64 3.54 3.81
산재된 지원 사업 개선(선택과 집중) 3.81 3.77 3.88
미래지향적 목표 및 지속 지원 사업 확립 3.76 3.69 3.88
농업인 수용성 제고
초기 투자 및 운영 부담 저감 4.14 4.23 4.00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팜 보급 지원 4.31 4.27 4.38
우수사례 홍보 강화 3.61 3.65 3.56
기관별 협력
기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3.93 3.81 4.13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3.74 3.85 3.5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 팜 전문가 설문조사(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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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와 시사점

5.1. 정책 우선순위

○ 경제 및 정책부문과 기술개발 부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스마트 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기준은 무엇

보다 경제성 확보와 기술개발(R&D)이 최우선 과제인 것으로 분석됨.

표 4-13. 스마트 팜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결정 우선순위

전략적 기준 세부항목
전체

전문가

경제정책

전문가그룹

기술분야

전문가 그룹

기술개발

(R&D)

(0.29)

표준화ㆍ국산화 0.32 0.30 0.34

빅데이터 기반 생육 관리 0.26 0.28 0.23

노지 작물 ICT 적용 0.16 0.15 0.18

스마트 팜 확산 모델 0.26 0.28 0.24

기반구축

(0.23)

도입 이전 전문 컨설팅 0.22 0.18 0.27

도입 이후 A/S, 기술지원 0.25 0.29 0.21

전문기술 지원 체계 0.25 0.25 0.25

시스템 매뉴얼 표준화 0.28 0.28 0.27

경제성 확보

(0.31)

시공비 절감 0.29 0.28 0.31

운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 0.39 0.39 0.38

농가의 경영성과 제고 0.32 0.32 0.32

정책지원

(0.18)

관련 법/제도 개선 0.33 0.34 0.30

농업인 수용성 제고 0.41 0.38 0.46

기관별 협력 0.26 0.28 0.2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 팜 전문가 설문조사(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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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략은 ‘운영비 절감 및 소득 증

대’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생

산자재 표준화 및 첨단화’ 지속 개발이 필요하며,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를 위해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우수농가 및 선도농가 벤치마킹 서비스

와 경영성과 분석을 통한 경영분석 모델 설정 등의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팜 기술개발(R&D)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은 ‘스마트 팜 기

자재 및 시설의 표준화와 국산화’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부문별 중요

도에서는 ‘온실 기자재 표준화와 국산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온실 및 축사시설 설계의 표준화와 품질 보증’ 역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선정하였음. 이를 종합해 볼 때 국내 보급되고 있는 

온실 및 축사의 설계에 대한 표준화 방안과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국․과․연 융합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팜 R&D 추진 협

의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통해 지원할 필

요가 있으며, 스마트 팜 기자재 및 시설 표준화, 확산모델 개발 등 전문가들

의 의견과 같이 우선 순위별 효율적 지원이 요구됨.

○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팜의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및 매뉴얼의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전문가 부문별로 중요도 차이는 있으나, ‘도입 이전 기술 및 운영 기술 전문 

컨설팅’과 ‘스마트 팜 도입 이후 AS 및 단계별 기술 지원’ 역시 중요한 세분 

전략으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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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점

○ 스마트 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분석한 위의 전략적 기준과 세부항목 등은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한 결과물임.

○ 각 전략기준과 세부항목별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개별적 전략들

만으로 정책 목표에 대한 소기의 성과와 농업의 발전 방향을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각 전략 기준과 세부항목들의 유기적 결합과 융복합적인 

통합적 기획 및 관리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 팜의 특성 상 정책, 경제, 경영, 재배(사육)기술, 농학 및 첨단기자재 

등 다종ㆍ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불가결함. 따라서 이를 통합 관

리하고 기획할 수 있는 헤드쿼터(HQ)가 설치되어야 하며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즉,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운영하던 ‘스마트 팜 워킹그룹’을 범 조직, 범 부처로 확대하여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를 통해 우선순위가 상이한 전략기준 등의 

조정과 전체 로드맵 작성 및 체계적 실천과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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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스마트 팜 활용사례와 시사점

1. 주요국의 스마트 팜 활용 사례

 1.1. 시설원예 분야

1.1.1. 일본의 토마토 재배: 클라우드 서버 및 PDCA 사이클 활용

가. 클라우드 서버 활용

○ 일본은 후지쯔, NEC, IBM, NTT 등 유수의 기업들이 농업분야에 ICT기술을 접

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 IBM의 농산물 이력추적 서비스,

NEC의 사물지능통신(M2M) 기반 생육환경 감시 및 물류 서비스(Connexive),

후지쯔의 농업관리 클라우드 서비스(아키사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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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쯔의 아키사이는 IoT 센서를 이용하여 재배환경의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계측, 수집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축적/분석

하여 토마토 등 작물재배에 활용하고 있음. 재배시설에서 기온, 지온, 수분,

일사량, 토양의 비료농도 등을 측정하고 몇 분 간격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여 수집/분석/예측 등을 수행한 후 각 농가에 최적의 물과 비료의 양

을 제시해 줌.

그림 5-1. 토양수분센서 및 양액제어시스템

자료: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fGmj&articleno=638

○ 본 시스템을 통해 농가에서는 수확량이 20∼30% 증가하였으며, 농가별 생

산계획과 수확량 예상 등의 확인 및 일괄 관리가 가능하여 농산물 조달 계

획 수립을 위한 기반 데이터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리고 기후변화 속에서도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품질의 토마토를 연중 일정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음.

- 이 소프트웨어는 온실 내에 설치되는 온습도 및 조도 센서를 통하여 획

득한 데이터를 이용 누적온도 기반의 작물생육 예측 모델과 스케줄 및 

환경정보를 표시하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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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스케쥴링 시스템 화면

나. ICT 접목 시설온실의 토마토 재배 시스템

○ IGH(Innovation Green House)는 일본 내에서 최초로 일반토마토 재배에 있

어서 10a당 50톤의 수확을 달성한 토마토 재배 농업법인으로 2012년 6월에 

준공된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음. 총 면적은 1,581㎡이며, 이 중에서 재배

동은 1,280㎡, 기계·공조실은 256㎡, 관리동은 45㎡로서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은 약 388평 정도임. 사업비 총액은 127,900천 엔이며 이중에

서 경제산업성 보조금 80,670천 엔(63%), 토요하시시 보조금 22,198천 엔

(17%)으로 자부담은 25,032천 엔(20%)이었음.

○ 이 농업법인은 지금까지 생산자의 “감”에 의존하던 재배방식을 식물이 생

산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간 단위로 PDCA사이클을 

돌려 1년 전체로 식물의 생육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음.

자료: 농촌진흥청. 2014. 농업 ICT융합 선진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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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IGH에서 실시하고 있는 PDCA사이클

자료: 농촌진흥청. 2016. 일본의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 이를 통해 일반 시설재배 보다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수확량 50톤(품종: 린

카 409호)을 달성하고 동시에 고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

음. 그림 5-3은 IGH에서 실시하고 있는 PDCA사이클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

에서 언급한 관리방법 설정, 관리, 조사, 관리방법 조정 등을 통해 최적인 

식물상태를 유지하여 고수량-고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음.

○ (표 5-1)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토마토 재배이력을 나타내고 있는

데 정식시기, 수확기간, 작목, 주수, 재배방법, 수량 등을 세부적으로 나타내

고 있으며, 2013년 제 2작기에서 목표 수량 50톤을 초과 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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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토마토 재배이력 현황

자료 : 일본의 스마트농업 추진전략(농촌진흥청, 2016)

1.1.2. 대만의 난 재배: 클라우드 기반 온실 모니터링

○ 대만은 무선센서네트워크(WSN, Wireless Sensor Network)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노드의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자동 백업 메

커니즘을 개발, 게이트웨이 일부가 고장나더라도 데이터 패킷에러가 발생

하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그리고 무선센서네트워크 기반의 난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멀티채널 무

선센서네트워크 기술 및 농업클라우드기반 온실모니터링시스템 등이 개발

되어 농업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구분 제1작기 제2작기 제3작기

정식 2012년 7월 24일 2013년 12월 17일 2014년 12월 24일

수확기간
2012년 9월15일

～2013년 7월10일

2014년 2월 20일

～12월10일

2015년 2월25일

～12월17일

작목
일반 토마토(린카 409)

대목(스바이크) 장기재배에서의 초세를 중시

주수

2,964주

(3,458본으로 분기)

* ～3월 하순까지는

3.0(본/m2), 4월 상순

부터는 3.5(본/m2)

3,534주

(4,123본으로 분기)

* ～2월 하순까지는

3.5(본/m2), 3월 상순

부터는 4.1(본/m2)

3,534주

(4,123본으로 분기)

재배방법 하이 와이어 장기 다단, 양액재배(야자수 껍질 배지)

수량 41.5(톤/10a) 50.6(톤/10a) -

기타 1과중 평균 무게 : 152g, 당도 5브릭스, 36단 재배, 방제 29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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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농업클라우드기반 온실모니터링시스템

자료: 농촌진흥청. 2016. 일본의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1.2. 노지재배분야

1.2.1. 미국의 옥수수 재배: 처방농업과 정밀농업 

가. 처방농법

○ 최근 미국 농촌에서는 ‘정밀(Prescription )농업’이 확대되고 있음. 1960년대 

l차 녹색혁명은 관개시설 확충․화학비료 공급확대와 품종개량 덕분이었고,

1990년대 2차 혁명이 유전자 변형(GMO) 혁명이었다면, 최근 시작된 3차 

혁명은 고도로 발달된 첨단 정보기술(IT)이 기반임.

○ 이는 농기계와 농경지 이곳저곳에 센서를 최대한 장착하고 이들이 수집하

는 방대한 자료를 ‘빅 데이터’기법으로 분석, 해당 지역에 최적 농법을 처방

하는 방식임.

- 해상도가 10m×10m(100㎡)인 경우, 6,000 에이커 구역을 2,400분의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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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된 맞춤 관리를 받게 됨.

- 처방농법은 농민에게 토양정보, 일기예보, 작물의 생장 상황은 물론 곡물 

시세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몬산토에 따르면 농부는 곡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작물 선택, 파종 시기, 시비량 조절 등 40가지 의사결

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가운데 한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루어져도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함.

- 처방농법이 미국 전역에서 전면 실시 될 경우, 옥수수 농가의 에이커 당 

생산량은 4,352kg에서 5,440kg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함. 곡물

의 최적 생산으로 추가되는 부가가치도 연간 200억 달러(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아직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전체 농민의 60% 가랑

이 한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운행

되는 농업용 트랙터의 80%에 데이터 송수신 장치가 장착되어 있음.

나. 정밀농업

○ 정밀농업을 위한 장치는 해당지역의 30년 기후와 토질, 토양의 수분함량 및 

파종될 종자의 특성 등 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깊이로 파

종을 할 수 있도록 파종기를 조절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

- 씨앗이 뿌려 지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모니터에는 토양의 비옥도 정보

가 실시간 제공됨. 파종 후 컴퓨터 화면에서 농장을 구글 지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한 구석에 날씨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가운

데 파종한 옥수수 품종 번호를 입력하면 예상 수확일자와 수확량은 물론

이고 톤당 가격까지 제공됨.

○ 이러한 정밀농업을 위한 대표적인 시스템은 Climate Corporation의 ‘Climate

Fieldview Pro’와 Trimble사의 ‘ConnectedFarm’ 등이 있으며, Climate

Corporation에 따르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에이커 당 15달러이지만 시스템 

덕분에 에이커 당 수익이 100달러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서

비스는 콤바인 내부에서도 가능하지만 스마트 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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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가 더욱 더 증가하여, 몬산토 Climate Corporation사를 인수할 때  

2015년 프로그램 이용료는 에이커 당 3달러로 인하됨과 동시에 사용자들은 

더 많은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그림 5-5. 미국의 정밀농업시스템

자료 : Climate Corporation, Trimble Co. 및 JohnDeere 홈페이지

1.2.2. 이탈리아의 사과 재배: 실시간 기상자료 제공

○ 이탈리아 남티롤은 사과재배 면적이 18,500ha로 약 5,000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 남티롤의 사과 생산량은 5,000kg/10a로 국내 생산량에 비해 

2.3배 높으며, 생산단가는 496원/kg으로 국내 단가의 0.44배에 불과함.

그림 5-6. 남티롤의 기상관측장치 및 설치 위치도

자료 : http://www.beratungsring.org/

<Climate Pro> <ConnectedFarm> <정밀농업장치를 탑재한 농기계 내부 모습>

http://www.beratungsr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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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인 재배관리와 기계화가 이루어낸 것임과 동시에 합

리적 재배관리를 위한 정확한 기상자료를 농가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 기인한 것임.

○ 남티롤에는 중앙과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기상관측장치가 131개소에 설치되

어 보다 정확한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농가들이 제공받을 수 있음.

1.2.3. 이스라엘의 오렌지 재배: 관수관리 집중 시스템

○ 이스라엘은 물 부족 및 기타 열악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 물, 토지 및 인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는 농업기술 발전에 집중하고 있음.

○ 작물관리를 위한 통합적 솔루션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등과 연결해 작

물의 상태 및 물을 관리하는 ‘uManageTM’ 소프트웨어와 뿌리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언제, 어느 정도 양의 물과 비료 등을 공급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시스템 IOD(Irrigation on demand)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물 관

리를 하고 있음.

그림 5-7. IOD 시스템

자료: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2014. 이스라엘 농산업 현황 및 농업IT 기술과 시사점

○ 또한 작물과 경작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무선 식물생장 모니터링 시

스템을 개발하여 오렌지 농장 등에 적용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식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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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관수 주기, 관수량 등의 재배법 개선에 활용되고 

있으며, 식물에 직접 부착되어있는 센서는 5∼10분 간격으로 읽혀지며 해

당 데이터는 케이블이나 무선연결을 통해 재배자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됨.

○ 소프트웨어는 식물의 컨디션을 최적상태의 녹색부터 최악생태인 적색까지 

그래프와 색깔로 나타내 줌. 오렌지 농장에 적용하여 30분 간격으로 환경정

보를 측정하여 관수 방법을 개선한 결과 톤당 849,000원의 소득 증가가 있

었음.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농대 자동관개시스템의 센서는 잎의 두께를 

1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 토마토의 수확량

을 최대 40%까지 증대시키면서 물의 소비는 60% 이상 절약할 수가 있었음.

그림 5-8. Phytech 사의 식물생장모니터링 센서

자료: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2014. 이스라엘 농산업 현황 및 농업IT 기술과 시사점

1.2.4. 일본의 채소 예측응용시스템 및 감귤 생산시스템

가. 일본의 상추 재배: 예측응용시스템 이용

○ 일본은 채소의 적시 출하 및 정확한 생산예측을 위하여 채소생산예측응용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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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은 마이크로엑셀파일, 각 필드의 재배데이터 입력시트, 주별 생산

량 출력시트, 전문 기상데이터 수집을 위한 웹 조회 및 작물 생장시뮬레이

션모델 프로그램의 집합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저속도 촬영카메라

와 기상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음.

○ 이 시스템은 일일 평균온도, 일일 태양복사열 데이터로부터 상추 생장량인 

일일 건조 상황 무게를 계산하여 채소생산자의 모든 필드에서 생장 시뮬레

이션을 이용하여 매주 상추생산 예측을 하게 됨. 적절한 수확시기가 재배지

에서 시뮬레이터한 수확일자로부터 일주일 이내가 되면 재배지에서 관측된 

수확일이 80∼90% 정확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의 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9. 응용데이터의 샘플엑셀파일 출력 화면(좌) 및 재배지의 저속촬영
이미지(우)

자료: 농촌진흥청. 2014. 농업 ICT융합 선진사례 모음

나. 일본의 감귤재배: ICT 접목을 통한 생산시스템

○ 감귤 재배는 수확 등 기계화가 곤란한 작업 등이 많고 노동집약적이며 사

회구조변화에 따라 감귤농가의 고령화와 여성의 진출 대응, 경영규모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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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을 위해서는 작업의 생력화와 경로화가 필수적임. 또한, 수입과일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품질 감귤을 안정적으로 생산·출하하는 일과 산

지 브랜드를 형성해 다른 농가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감귤농가의 수익성 향상과 경영안정으로 연결해 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루도리 방식(멀칭+점적관수+점적액비 시용 재배법)

과 ICT를 활용한 생력적인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기술 체계를 구축하였음.

○ 이 시스템은 시코쿠 에이메현 이마바리시에 시험 구축된 시스템으로 강수

량이 적고, 다양한 감귤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고품질의 과실을 연속적으

로 출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 이 지역의 단지형 감귤재배지역에서는 복

선식(수관+액비관 별도) 단지형 마루도리방식의 설비를 갖추고 있고, 토양

수분센서, 아메다스 기상위성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감귤재배에 노력하고 

있음.

○ 시험 단지는 18개의 과원으로 구성되어 총 1.29ha로 단지형 마루도리 방식

이 도입되어 있음. 2014년부터 생육, 과실품질, 시비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재배품종은 8개 품종으로 매우 다양하며 각 품종에 적합한 액비의 점적관수

를 위해 물을 보내는 수관과 양액을 보내는 액비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배관길이는 3,900m에 이름.

○ 배관으로는 국제규격 폴리에틸렌 파이프(외경 40mm, 내경 33mm)를 사용

하고 있음. 멀칭자재는 자외선에 강한 재료를 활용하여 3년 정도 수명을 보

장할 수 있는 제품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점적 관수용 튜브는 압력보정기능을 부착하고 있고, 2열 직선배치를 하

였으며 토출공 간격은 30cm이며 시간당 토출량은 1L/hr이며,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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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면적은 1.2ha임.

- 점적관수 등에 사용되는 물은 지하 30m 깊이에서 뽑아 올리는 2개의 관

정에서 공급되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20톤 규모의 수조 3개를 갖

추어 6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갈수기를 대비하여 저수지에서 물

을 끌어올 수 있는 펌프시설도 별도로 갖추고 있음. 점적관수 시기와 기

상예측에 따른 최적 수분 및 양분관리를 하기 위해 토양수분측정은 가격

이 저렴한 간이수분계(약 9,500엔)를 활용하고 있음.

- 기상정보는 “아메다스(일본의 기상위성)”기상자료를 활용하고, 마루도리 

방식의 점적관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방식 등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50만엔/10a 정도로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설치비의 절감이 요구됨.

1.3. 축산분야

1.3.1. 이탈리아의 양돈 개체관리: 동물행동탐지

○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사물인터넷 기반의 양돈개체관리 시스템인 PigWise는 

고주파 전파식별(RFID) 인식기와 카메라를 이용한 돼지개체별 성장과 복지 

및 모니터링 수행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양돈축사내 동물행동탐지 → 스마

트 사료섭취행위모니터링 → 농가 조기알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의사결정지원으로 초기단계에서 문제

점을 탐지할 수 있으며, 잠재적 건강문제와 성장과 복지에 문제 발생 시 초

기에 긴급 알람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고주파 전파식별(RFID) 안테나를 통해 개체별 사료섭취 행동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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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컴퓨터로 전송시키며, 카메라비젼시스템은 전파식별(RFID)리더에 

의한 식별을 검증 수단으로 사용됨.

그림 5-10. PigWise 시스템

데이터수집장치 카메라비젼시스템

알람메시지 PigWise 웹사이트
자료: 농촌진흥청. 2014. 농업 ICT융합 선진사례 모음

○ 돼지의 발성음을 통하여 건강상태 및 복지수준을 분석하고 질병 감염 등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어린돼지 등의 호흡기 질병 감염을 조기 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인 Soundtalk는 벨기에 루벤대학과 이탈리아 밀란대학의 

공동연구로 개발되어 상용화를 목표로 유럽내 여러 농장에서 실증 평가 중

에 있음.

○ 어린돼지들의 기침소리를 분석함으로서 호흡기 질병의 발생을 예찰하여 질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환기불량과 같은 환경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제어하여 돈사의 환경을 자돈의 건강에 적합하도록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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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을 이용하면 호흡기 질환의 예방으로 항생제 사용량의 감소, 자돈 

폐사율 감소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양돈분야 ICT 해외 

신기술 동향(월간 PIG&Consulting, 2015) 내용 발췌). 그리고 벨기에(Aydin,

2014)에서는 육계가 모이를 쪼는 소리를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쪼

는 소리와 사료 섭취량 간의 관계를 구명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

고 있음.

그림 5-11. SoundTalks 시스템 및 돼지 기침 모니터링 모식도

자료: 이준엽. 2015. 양돈분야 ICT 해외 신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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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개별 육계 소리측정을 위한 장치 설계

자료: 정병호, 장익훈, 문정훈. 2014. 리뷰를 통한 농식품 분야에서의 최신 ICT 융복합 기

술 현황 분석

1.3.2. 이스라엘의 우유 생산자동화 시스템

○ 이스라엘의 주요 가축은 낙농, 가금 그리고 면양과 염소 등이며, 낙농업은 

총 농업생산액의 16.5%, 우유가 그 중 11.6%이며 나머지는 우육이 4.9%를 

차지하고 있음. 젖소 개량과 더불어 생리에 맞는 과학적 급여로 1두당 

11,000kg이라는 세계 최고의 산유량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5-13. 친환경 농장에서 센서를 부착한 젖소의 발

자료: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2014.이스라엘 농산업 현황 및 농업IT 기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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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우유 생산 자동화 관리체계는 먼저 1일 유량의 단계적 비교분석

을 통하여 개체의 생산능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검정원은 월간 집계정보

를 IC센서로 전송함. 이후 검정원이 우유성분을 IC센서내의 Lab에 전송, 개

체별 성분 함량 등을 분석하여 검정 결과를 통보하고 착유 중 개체별로 우유

의 전도성을 자동 측정하여 유방염 등을 조기 진단함. 또한 매일 체중과 사

료 섭취결과를 조사하여 개체 감시를 수행함.

1.3.3. 일본의 암소사육: 걸음수 데이터 활용

○ 일본 후지쯔사에서 개발한 우보 시스템은 암소의 행동 특성을 이용해 우보

기(소 걸음수 측정기)를 활용한 걸음 수 데이터의 추이로 발정시간(발정징

후)을 감지해서 이용자에게 메일로 통지하여 수정 기회를 맞춤으로써 높은 

수태율로 번식이 가능하도록 있음. 수태율 향상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을 지

원하는 서비스임.

○ 또한 소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사산율을 줄임으로써 어미 소의 생존

율을 늘리고 젖소는 임신에 의한 착유량을 늘릴 수 있음.

○ 기존에는 눈으로 발정징후를 확인하는 데 24시간 감시가 필요했지만 시스

템에 의해 자동감시가 가능하여 시간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 또한 

수정률 향상에 의해 정액 비용과 수정 작업을 줄일 수 있고, 전농(JA)은 농

가별로 계획적인 운영을 지도할 수 있으며 생산제어를 통해 공급 안정을 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림 5-1)은 소 걸음수를 계측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는데 발정 시 소 걸

음 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정 적기를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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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우보 SaaS

자료: 농촌진흥청. 2016. 일본의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그림 5-15. 소 걸음수 계측 데이터와 수정적기

자료: 농촌진흥청. 2016. 일본의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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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식물공장 활용 사례

2.1. 식물공장의 의의 

○ 식물공장이란 환경제어와 자동화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이용

하여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시설 내에서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완전제어형과 태양광병용형의 재배시스템을 뜻함.

○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업 생산정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보였음.

그러나 이제 농업이 1차 생산물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와 있음. 이제 농업에 

대한 범위를 6차 산업(1차+2차+3차) +α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즉 농업생산물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IT-BT(융복합화 기술)가 융합되어야 하며, 이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용한 것이 식물공장임.

○ 식물공장은 기후와 지역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음. 이외에도 식물공장은 농업용 로봇, LED등 인공광, 생산 자동화 시스템 

기술의 복합체의 산물임. 식물공장은 IT-BT 기술의 융복합화로 신성장 동

력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식물공장은 IT와 BT, 건축기술 및 농업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기술의 

결정체로서 그 핵심기술을 다섯 가지《PLANT》로 정리할 수 있음

- Place(장소): 사막이나 바다, 극지 등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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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 가능하여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Light(빛): 음극선관 형광등, 고압나트륨, LED등  다양한 광원을 이용하

여 작물의 광합성과 생육을 조절할 수 있음

- Auto(자동화): 각 자동화 기술과 로봇화, 원격제어 등으로 파종부터 수확

까지 자동화가 가능함

- Nutrient(양분): 식물 생장에 적합한 양분을 공급하여 품질을 높이고  기

능성분을 강화할 수 있음

- Temperature(온도): 온도를 조절하여 열대에서 온대까지,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고 생육 속도와 수확기를 조절할 수 있음

그림 5-16. 식물공장의 핵심기술 및 효과

자료: 농촌진흥청, 인터러뱅 18호

○ 식물공장을 통한 7가지 기대효과《FACTORY》가 있음.

- Fresh: 주문생산 및 계획생산을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음.

- Agri-biz: IT, BT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가능

- Convenience: 자동제어와 로봇개발 등으로 농작업의 편리성을 증진

- Teach: 도시 속 식물공장은 도시민들에게 식물 생장의 전 과정을 체험하

식물공장 5대 핵심기술(P.L.A.N.T) 식물공장 7대 효과(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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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

- Oasis: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어 삶의 질을 향상

- Recycle: 식물공장 내에서는 자원의 재활용이 이루어져 환경오염 방지

- Year-round: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연중 안정적 생산 가능

2.2. 식물공장 운영 사례 

2.2.1. V 식물공장

○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V 식물공장”은 총 설치비 8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600㎡(약 200평/동)의 시설을 설치하였음.

- 설치비 중 광원설비가 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조 

설비 20.6%, 골조 설치비 16.5% 순임.

- 이 시설은 다단 입체형 방식의 식물공장으로 8단으로 되어있으며, 1단은 

180cm×12m이며 총 10개의 라인으로 구성됨.

- 광원으로 쓰이는 형광등은 1단에 27개, 8단, 10라인 총 2,160개를 설치 

하였으며, 형광등 안전기를 포함하여 개당 10,000원임.

- 생산 작물은 상추, 청경채 등으로 파종으로부터 30~35일 후 수확하여 판

매하고 있으며, 판매처는 주로 학교급식임. 향후 병원, 호텔 및 수출 등으

로 출하처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표 5-2. “V 식물공장” 경영성과 분석(년)

조수익 비용 수익

생산량 단가 조수익 설치비 감가상각비자본이자 운영비 비용계
천 원

포기/년 원/포기 천 원/년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504,000 950 478,800 970,000 97,000 48,500 250,200 395,700 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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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로 식물공장의 1년 수익은 8천 310만 원으로 추정됨.

- 현재 년 생산량은 504,000주, 포기당 단가 950원으로 연간 478,800천 원

의 조수익 발생.

- 비용 중 설치비는 200평에 9억 7천만 원.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97,000천 

원, 자본이자 48,500천 원, 운영비 250,200천 원, 총 비용 395,700천 원(1

년)

- 수익은 1년 기준 200평에 83,100천 원으로 평당 약 416.5천 원임.

※ 단, 경영성과는 생산량 504,000주를 주당 950원에 전량 판매했을 경우임

2.2.2. E 식물공장 

○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는 “E 식물공장”은 설치비 4억 5,300만 원을 투자하

여 식물공장 600㎡(약 200평/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 시설은 다단 입체형 방식의 식물공장으로 4단으로 되어있으며, 1단은 

180cm×12m이며 총 13개의 라인으로 구성 

- 광원으로 쓰이는 LED등은 1단에 20개, 4단, 13라인으로 총 1,040개임

- 생산 작물은 상추, 케일, 청로메인, 생채, 적겨자, 비트 및 쌈채소이며, 주

로 이마트, 직영음식점, 직판장 등에 판매하고 있음.

○ 연간 조수익은 2억 8,829만원이며, 연간 비용은 1억 1,748만 원(감가상각 

2,265만 원, 자본이자 2,265만 원, 운영비 7,218만 원)으로 수익은 1억 

7,081만 원이며, 평당 8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함.

ㅇ 이 공장에서 연간 수익(200평 기준)으로 1억 7,081만 원 (평당 85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1일 생산량은 718포기, 1년 생산량은 262,080

포기이며, 시장 가격은 1,100원/100g으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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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E 식물공장” 경영성과 분석(년)

조수익 비용
수익

생산량 단가 조수익 설치비 감가
상각비

자본
이자 운영비 비용계

포기/년 원/포기 천원/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62,080 1,100 288,288 453,000 22,650 22,650 72,180 117,480 170,808

2.2.3. G 식물공장 

○ 충남 예산군에 소재하는 “G 식물공장”은  총 설치비 22억 8백만 원을 투

자하여 식물공장 약 500평을 시설하였음. 이 시설은 체인재배시스템과 

up-down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설치비는 22억 8백만 원이며 시스템공사가 69.7%인 15억 원, 온실공사

가 28.9%인 6억4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음.

○ 생산 작물은 상추 등 엽채류와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판매처는 대부분 

세이프 푸드가 담당하고 있고, 롯데마트, 현대그린푸드 및 현대백화점 등에 

일부 판매하고 있음. 

○ “G 식물공장”의 1년간 조수익은 22억 896만 원임. 대당 1개월 생산량은 

13,000주이고, 12개월 생산하면 15만 6천주, 12대에서 생산된 량은 1년에 

1,872천 주이다. 시장에서 포기당 1,180원에 거래되고 있음.

- 운영비 중 인건비가 51.1%로 가장 많고, 전기세 8.9%, 포트비용 8.5%,

종자비 7.5% 순임.

○ 연간 수익은 12억 7,149만 원임. 조수익 22억 896만 원,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2억 2,087만 원, 자본이자 1억 1,043만 원, 운영비 6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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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G 식물공장” 경영성과 분석(년)

조수익 비용
계

생산량 단가 조수익 설치비 감가
상각비

자본
이자 운영비 비용계

포기/년 원/포기 천원/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1,872,000
(500평) 1,180 2,208,960 2,208,659 220,866 110,433 606,174 937,473 1,271,487 

2.2.4. 유럽의 “K 식물공장”

○ 유럽의 “K 식물공장”을 1ha 설치하는데 총 공사비는 59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됨. 순 공사원가는 총 공사비의 85.5%인 50억 9천만 원이며, 기타 부대

비가 14.5% 수준인 8억 6천만 원임. 유럽에서 1ha 시장규모는 59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됨.

○ 유럽의 스웨드포닉식의 경우 1ha당 연간 상추 생산량은 1,825,500주이며, 단

위면적당 182.5주/m2를 생산함. 주당 가격은 국내보다 3배 높은 3,540원임. 

○ 1년간 조수익은 64억6천만 원으로 추정됨. 여기서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5

억 9천만 원, 자본이자 2억9,700만원, 운영비가 42억 8천만 원으로 총비용

이 51억 7천만 원으로 추정되어 수익은 12억 9천만 원(평당 43만원)임. 

표 5-5. 유럽 “K 식물공장” 경영성과 분석(ha/년)

조수익 비용
수익

생산량 단가 조수익 설치비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운영비 비용계

포기/년 원/포기 천원/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1,825,500 3,540 6,462,270 5,949,100 594,910 297,455 4,278,4705,170,835 1,2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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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물공장에 적용된 스마트 팜 기술

○ 식물공장에서 적용되는 스마트 팜 기술은 크게 작물재배 기술, 광원 및 조명

기술, 양액 제어기술, 환경 제어기술이 융복합되어 있음.

○ 첫째, 작물재배 기술은 자동으로 파종, 육묘, 재배, 수확, 수확 후 관리기술

을 말하며, 작물재배에서 중요한 것으로 사전에 병해충 발생 예찰 및 생물학

적 방제 기술 등이 적용됨.

○ 둘째, 광원 및 조명기술로 LED, 형광등, 고압나트륨등, 메탈할라이드 등 조명

기술이 적용되고, 이 때 광원배치, 광조합(단색광, 혼합광, 3파장) 기술이 포함

되어야 하며, 방열, 냉각 기술 및 광량, 광파장 제어기술도 융합되어야 함.

○ 셋째, 양액 및 제어기술로 식물공장에서 스마트 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서 필요한 기술이며, pH, EC, 이온성분 계측기술 및 센서가 작동되고, 재배

베드, NFT, DFT 등 양액 기술도 접목되어야 하며, 양액공급, 혼합, 여과, 살

균 기술 등이 시스템화되어 작동되어야 함.

○ 넷째, 환경제어 기술임. 온실의 재배되고 있는 품목, 시기, 시설형태에 따라 

광량, 광질 계측기술 및 센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생육상태에 영

향을 주는 온·습도, CO2등 환경, 식물체 계측 기술 및 센서가 필요하며, 공기

순환, 냉난방, 가습, 제습, 공조 기술도 적용되고 이상 징후가 발생될 경우 

경보음을 통해 생산자가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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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국과 우리나라 스마트 팜 분야별 기술수준 비교 

3.1. 스마트 팜 기능별 선진국과  기술 비교

○ 선진국의 농업부문 ICT 융합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은 농업의 생산, 가공, 유

통, 판매, 소비, 농촌 지역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

가별 농업 및 농식품 산업과 농촌사회의 차이에 따라 ICT 융합 및 기술 활

용 현황도 차이가 큼.

○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주요국의 분야별 농산업 ICT 융합 및 기술 활

용 현황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ICT 융합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100.0%) 대비 한국(74.8%)으로 추격 단계

이며 미국과 기술격차는 약 4.6년 있는 것으로 조사(2014년 기준)되었음.

○ 스마트 팜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은 ICT 기자재 표준화․국산화, 스마트 

팜 시설 표준화, 빅데이터 기반 생장(사양) 관리, 스마트 팜 확산모델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음.



115

표 5-6. 국내외 스마트 팜 수준 비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내브자료). 2016. 농업과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 팜 확산

분 야 농업 선진국
*(원예)네덜란드, (축산)덴마크 한국

ICT

기자재

표준화․

국산화

원

예

- 온․습도, 일사, CO2 센서 등
대부분 기자재를 생산·보급,기
자재 대부분은 규격화 되어
있고, 내구성과 신뢰성이 우수

- 센서소자를 구입하여 조립
품 생산수준

- 온도 습도 및 CO2 센서는
업체별 다양하게 개발되어
호환성 부족, 스마트 팜 기
자재 규격화 미흡

축

산

- ICT 센서는 네델란드 (주)네
답, 오스트리아 (주)샤우어에
서 RFID 칩을 개발, 농가 보
급율은 40% 정도

- 네델란드, 덴마크 회사들 중심
으로 축산 기자재를 생산․보
급 중

- 축산 센서 개발은 대부분 수
입에 의존

- 양돈분야 RFID 칩은 전량
수입

- 양돈 필수 자재 중 자동급이
장치, 사료빈 관리기, 환경
제어기 3종이 국산화 진행
중, 성능 개선 필요

스마트 팜

시설

표준화

원

예

- 설계기준과 시방서가 국가표
준으로 정립되어 있음(NEN
3859)

- 복합환경제어가 가능한 환경
조절장치 및 재배시스템이 일
체형으로 구성된 온실 설계서
가 보급

- CASTA 프로그램에 의한 기
본설계서를 토대로 현장여건
에 맞는 설계도면 제작

-설계기준과 시방서가 없어 시
공업체 제각기 운영
-시공시 설계에 공사비의
5~10% 소요
-내재해형 설계서 및 시방서가
있으나 구조측면만 명시, 환경
조절장치 및 재배시스템 일체
형 설계서는 부재

축

산

- ICT 적용 축산표준설계도, 농
가 지도 매뉴얼이 있음

- 추천 환기방식 표준설계도(3
종) 보급중

- 축종별, 사육규모별 적합 기자
재 및 센서 보급

- ICT 적용 축산 표준설계도
개발을 시도 중이나(농협중
앙회) 현장의 상황이 다양하
여 표준화에 애로

- 환기방식 표준설계도는 있으
나, 실증 및 검증을 거치지
않아 현장 적용성이 떨어져
농가에서는 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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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농업 선진국
*(원예)네덜란드, (축산)덴마크 한국

빅데이터

기반

생장(사양)

관리

원

예

-국가 표준매뉴얼 등은 없으나 업체

별 최적생육관리를 위한 프로세스가

정립

-환경제어모델이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에 탑재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류 등 재배

품목이 단조로워 최적생육관리 기술

개발이 용이

-ICT 기반의 최적생육관리는 일부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진행 중

-국내 여건에 적합한 ICT 기반 최

적생육관리 기술은 개발 중이나 재

배품목이 다양하고, 지역별 환경요

소도 상이하여 최적생육관리모델링

에 애로

축

산

-사양시설 및 환경관리 표준 매뉴얼

을 작성하여 축산농가에 보급 중

-사양 및 환기관리 방식은 ICT 기반

으로 3~5가지 패턴으로 요약 관리 중

-무창축사(양돈,양계)는 센서에 의한

환경(온도, 환기)관리에만 집중하는

경향

-ICT 기반 표준 매뉴얼이 없음

스마트 팜

확산모델

원

예

-원예시설 중 99%가 유리온실로 벤

로형이 87%로 규격화되어 있음

-보급 온실의 대부분이 시설현대화가

되어 있으며, ICT+에너지+내재해형

이 결합된 표준 모델 보급 중

-시설면적 중 비닐온실이 98.8%이

며, 온실의 형태도 품목별, 지역별

로 다양함

-유리온실 등 첨단온실은 대부분 자

동화

-연동온실은 천창과 측창, 보온커튼장

치, 양액, 난방기 등 자동화 진입 중

-단동온실은 반자동 또는 수동으로

자재 활용

축

산

-축사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 스마트

팜 농장을 실행 중

-축사 사육환경(온․습도, 위해요소)

관리, 경영프로그램 분석 등 활용

-선도농 중심으로 양돈, 양계 분야는

환경관리 및 경영프로그램 이용 중

-일반농가는 스마트팜 기술 적용 시

도 중이나 경제성 등으로 추진은

미흡



117

3.2. 스마트 팜 분야별 기술 비교 

○ 선진국과 기술을 비교했을 때 시설원예(네덜란드), 축산(덴마크) 분야의 시

설 표준화, ICT 기자재 개발수준, 생장(사양) 관리 수준이 특히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남.

○ 스마트 팜 분야별 주요 기술은 시설원예, 노지농업, 축산 관련 기술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각 기술별로 최고기술 보유국과 스마트 팜 적용 

기술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었음.

표 5-7. 시설원예 분야의 스마트 팜 기술

구 분 사 진 특 징

스마트폰 환

경제어장치

(스마트 온실)

◈ 최고기술 보유국 : 네덜란드

- 자동화된 설비와 스마트폰을 활용하

여 온실환경을 진단 및 원격으로 조

정관리

- 외국기술장점 : 정밀도·완성도 우수

- 국내기술장점 : 가격 저렴, A/S우수

점적관수

◈ 최고기술 보유국 : 이스라엘

- 관을 통해 작물 포기마다 물방울 형

태로 물을 주는 방식

- 가뭄 및 물부족 해소와 수분 공급

시기 조절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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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 ICT 기반 한국형 스마트 팜 기술개발 계획

표 5-8. 노지농업 부문 스마트 팜 기술

구 분 사 진 특 징

양액

자동 공급기

◈ 최고기술 보유국 : 덴마크

- 작물에 물 공급 시 영양분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어

- 양분의 효율 향상과 수확물 품질 향

상 효과

자동

수확작업기

◈ 최고기술 보유국 : 일본

- 수확방법의 자동화, 기계화로 작업효

율 향상과 연속적 작업 용이

- 고노동력을 요구하는 수확 작업의

인력 투하율 감소 효과

구 분 사 진 특 징

농작물 도난

방지 시스템

◈ 최고기술 보유국 : 한국

- 지역적 제한조건 없이 농장 내·외

부 침입자 감시 및 도난 예방 가

능

- 일부 취약지역 설치 가능

- 휴대폰 알림을 통한 신속 대처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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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 ICT 기반 한국형 스마트 팜 기술개발 계획

구 분 사 진 특 징

무인해충

예찰 시스템

◈ 최고기술보유국: 네덜란드, 덴마크

- ICT 기술을 활용한 해충 예찰의

정확도 향상 및 약제 살포 적정량

측정 가능

- 농약사용량 절감 및 사용효과 거

양

- 예찰시간 감소를 통한 노동력 감

소

환경 감지

통합센서장비

◈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 농산물의 생육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센서 장비

-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종합적

모니터링 하는 센서 패키지 활용

- 환경제어장치와 연계활용 가능

유해동물·조류

방지 시스템

◈ 최고기술 보유국: 덴마크

- 지향성 음파기반 방식으로 유해동

물·조류 퇴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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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축산 부문 스마트 팜 기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 ICT 기반 한국형 스마트 팜 기술개발 계획

○ 국가별 글로벌 ICT 발전지수는 한국이 8.93으로 가장 높고, ICT 융합 분야

의 한국 기술수준이 최고 수준 국가인 미국에 비해 74.8% 수준으로 4.6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농업의 생

구 분 사 진 특 징

축사 내부환경

센서

◈ 최고기술 보유국: 일본

- 온, 습도, 유해가스 감지

- 정전 및 화재 알림 기능

- 일별, 월별, 계절별 변화데이터 측정

로봇 착유기

◈ 최고기술 보유국: 덴마크

- 24시간 착유가능, 개체별 상태, 능

력 모니터링

- 자동 유두세척 및 유질분석

- 젖소의 스트레스 감소

비육돈

출하 선별기

◈ 최고기술 보유국: 덴마크

- 센서를 통해 목표 체중에 도달한

비육돈을 자동 선별하는 장치

- 출하 전 절식 문제 해결

- 규격돈 출하 선별 가능

포유모돈

자동급이 장치

◈ 최고기술 보유국: 일본

- 포유모돈 사료섭취량 실시간 확인

- 분만사 기록관리와 통계적 분석

- 사료 섭취량 모니터링을 통한 이유

후 발정까지의 영양상태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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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이 떨어지는 중국, 한국 등의 국가에서 ICT 융합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음.

표 5-10. 2015년 국가별 글로벌 ICT 발전지수 순위

자료: 문병우. 2016. ICT를 활용한 과수재배 환경관리 연구 동향과 발전 방안

표 5-11. ICT 융합 분야 주요국 최고 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및 격차

자료: IPET. 2014. 2014년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총괄보고서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한국 8.93 11 일본 8.47

2 덴마크 8.88 12 핀란드 8.36

3 아이슬란드 8.86 13 호주 8.29

4 영국 8.75 14 독일 8.22

5 스웨덴 8.67 15 미국 8.19

6 룩셈부르크 8.59 16 뉴질랜드 8.14

7 스위스 8.56 17 프랑스 8.12

8 네덜란드 8.53 18 모나코 8.10

9 홍콩 8.52 19 싱가포르 8.08

10 노르웨이 8.49 20 에스토니아 8.05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호주 중국

기술수준

그룹
추격 최고 선도 선도 선도 선도 선도 선도 추격

기술수준

(%)
74.8 100 97.7 89.5 89.1 99.1 93.3 83.4 61.1

기술격차

(년)
4.6 0 0.8 2.1 2.2 0 1.4 3.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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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나라 스마트 팜 기술수준에 따른 ICT 방향

○ 주요국의 스마트 팜 활용사례와 기술격차를 통해 살펴본 바, 향후 우리나라

의 ICT 스마트 농업 중장기 방향을 설정해 보았음.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 

농업은 인터넷과 네트워크 연결, 온실 자동제어와 원격지 장치제어 등 1세

대 스마트 농업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됨.

○ 농업인이 영상을 통해 온실을 제어하는 수준으로 온습도 등 기상환경과 온

실내 이산화탄소 조절 등에 머무르고 있으며, 장치제어 역시 천창, 측창 개

폐, 환기 조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2~3세대 스마트 농업

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세대의 경우 지상부 복합환경제어가 가능

하고 여기에 Big Data분석 및 영농의사결정 지원서비스가 더해져야 할 것

임. 작물 생육제어 역시, 지상부 뿐 아니라 지하부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함.

○ 3세대의 경우 기존 1~2세대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여기에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최적제어기술을 적용하고 로봇 및 지능형 농기계를 

활용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센서정보 역시 기존 시스템에 더하

여 작물진단센서, 에너지 관제센서, 로봇항법 센서 등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함. 장치제어 역시 로봇과 에너지관제시스템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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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ICT 융합 스마트 온실 중장기 발전 방향

주요 내용

1세대

스마트온실

(～현재)

스마트 링크

(네트워크 구성/인터넷 연결)

센서노드

(각종 센서데이터 수집, 네트워크 연결)
농업인이 영상을 통해 “원격제어”

제어기 노드

(네트워크로부터 제어명령

수신)

스마트 영상

(원격지에서 농업시설 영상 모니터링)

센서정보
기상정보: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온실환경: 온도, 습도, CO2

장치제어 천창, 측창, 보온재, 유동팬, 환기팬

2세대

(2017

～2018)

지상부 복합환경제어

(지능형자동제어 알고리즘

적용)

클라우드 서비스

(Big Data 분석 및 영농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
작물의 지상부/ 지하부 생육환경을 “자동제어”

1세대온실 기본 요소
센서정보

기상정보: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온실환경: 온도, 습도, CO2,, 토양온도 수분, EC

장치제어 천창, 측창, 보온재, 유동팬, 환기팬, 관수 양액공급

3세대

(2019

～2020)

복합에너지관리

(지열, 태양열, 보온재 등

최적제어기술적용)

스마트 농작업

(로봇 및 지능형 농기계 농작업 자동화 시스템)
최적 에너지 관리와 로봇 농작업

2세대온실 기본 요소
센서정보

기상정보: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온실환경: 온도, 습도, CO2, 토양온도 수분, EC, 작물진단센

서, 에너지관제센서, 로봇항법센서

장치제어
천창, 측창, 보온재, 유동팬, 환기팬, 관수 양액공급, 로봇

농작업기, 에너지관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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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한 시사점

○ 첫째, 스마트 농업의 추진을 위한 입체화된 국가전략의 수립과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즉, 국가 IT전략 수립과 이와 연계된 스마트 농업의 추진전

략 수립, 전략에 따른 단기·중장기적인 분야별 세부 로드맵의 수립, 이러한 

로드맵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핵심과제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이 입체적으

로 추진되어야 함.

- 스마트 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부서 및 연구기관, 민간의 정보통신, 전자, 농업기계, 금융, 보험 등 민간 

산업체, 농협 및 농업법인 등이 참여하는 국가적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

수적임.

○ 둘째,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한 국가적 환경정비의 구축이 필요함. 스마트 

농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기 위

해서는 농업현장에 투입된 ICT 기기 간의 융합, 정보의 공유 및 이동, 가치 

있는 정보의 재생산 및 제공이 가능한 공통된 환경기반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농업정보의 창출·유통 전략 수립 및 가이드라인의 책정, 로드

맵 수립, 농업 ICT 서비스 표준 이용 약관 가이드 마련, ICT 기기의 규격

표준화, 국제 표준화에 대응 등의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로봇 

농업기계가 농업현장에서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농업로봇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책정 등이 필요함.

○ 셋째, 스마트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

- 위성측위시스템 적용 농업기계의 확대 개발 및 로봇화, 공간 인식 기술 

등의 로봇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기존 기술과 ICT를 결합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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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연구 추진, 영농규모·작물별 적합한 클라우드 시스템의 구축 및 솔루

션 개발, 정밀농업을 위한 요소기술 및 센서 개발, 시설 내 작업 자동화,

원격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노지농업 정밀관리 기술 개발,

축산 자동화, 정밀화를 위한 축사환경 정보의 실시간 계측기술, 개체관

리, 사양관리 등의 고도화 기술 개발, 스마트 농업을 위한 표준화, 가이

드라인 수립 책정을 산·학·관·연 공동으로 연구하여 현장에서 직접 활용

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 넷째,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보급 모델의 수립 및 추

진이 필요함.

- 클라우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주로 중·대형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

스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형 농업법인 혹은 

농가를 대상으로는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단계에

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제품을 개발하여 농가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해야 함.

- 아울러, 로봇 농업기계의 경우에도 면적이 확대될수록 이익이 더 창출되

겠지만, 적은 경영면적으로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농업법

인 및 농가 등의 인력부족 현상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임.

4.1. 시설 및 노지 농업 분야 시사점

○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적 기술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는 ICT

융합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함. 농촌진흥청,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일부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관련 

기업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보를 수집하는 기본 단위인 센서 및 계측장비의 국산화가 절실하며,

이와 더불어 기본 농업용 장비인 환기, 순환팬, 제습, 냉⋅난방, CO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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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양액공급, 보온커튼 및 차광막 등 사물인터넷 지능화 기술이 필요함.

- 또한 국내의 영세한 시장구조를 고려할 때 농업분야 ICT 융합 스마 팜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있어 국내 및 국외 해외 테스트 베드 구축과 실증

을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농업 현장에서는 지능화된 스마트 팜 기술을 접목하여 생육환경 최적화, 작

업자와 경영주의 편이성, 상품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수익 증대가 

매우 중요함. 하지만 아직은 농업인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ICT기

술로 융합하여 스마트 팜에 접목하는 것은 미흡한 수준이며, 축적된 데이터

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팜 

기술에 서비스별 플랫폼 기술이 추가로 개발되어 사물인터넷 기술의 적용성

을 높여야 하며,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개발되는 기술들로 인한 정부의 중

복 투자를 지양해야 함.

- 스마트 팜 기술 및 시스템에 있어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시설과 장비에 

투자되는 비용이 76%인 반면 선진국은 48%에 그침. 선진국의 경우 이미 

스마트 팜에 대한 시설과 장비의 체계가 구축되어 대부분 투자비용이 높

은 빅 데이터 분석 기술과 정밀 농업 등에 투자하기 때문임.

○ 일본의 클라우드 시스템은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농가 경영관리, 판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시설원예 분야의 생

산단계 환경 모니터링과 정보 저장 등에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양질의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선도 농가의 재배노하우를 어떻게 

일반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음.

- 따라서 국내 농업 여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타당성 유무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국내

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타당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클라우

드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보다는 해외를 겨

냥한 클라우드 시스템의 개발이 목적이라면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기



127

술 개발, 축적된 정보의 활용 및 분석을 위한 전문가 양성 또는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EU처럼 스마트 농업을 위한 ICT 융합기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연구자, 산

업체 등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필요함.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주요

국의 스마트 농업에 대한 정책, 시장 및 단위기술 현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발간함으로써 국내에 적합한 스마트 농업의 로드맵 작성 등

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스마트 농업의 로드맵 작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참여 위원들의 

제한적인 자료를 통하여 국내 스마트 농업의 방향과 기능을 결정하게 

되면 주관적인 오류 등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지 못할 수 도 있으

므로, 보다 광범위한 자료, 객관적인 자료 및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

○ 스마트 팜 데이터 처리 및 활용 측면에서 빅데이터,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도입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새롭게 발전시키는 고부가가치형 스마트팜 개발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 팜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과 더불어 보급

할 때 선진국의 단위기술을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농업 선진국의 농업 관련 정책, 농업의 구조적 특성, 농업인의 

요구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의 실정에 맞도록 접목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에서는 농업에도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농

가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스마트 팜 기술의 보급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것이 농가의 수준 향상임.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스마트 농업 

관련 교육은 농정원, 각 지자체의 농민사관학교, 마이스터대학 등 개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강사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상이하여 농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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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혼란을 초래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내

용 중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품목별, 기능별로 표준교

안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2. 축산 분야 시사점

○ 축산 선진국인 덴마크 농업의 특징은 전문화, 협업, 협동조합 운영, 식품 안

정 및 환경에 있음.

○ 과거 덴마크의 농업 형태는 대부분 소나 돼지를 사육하며 곡물까지 재배하

는 혼합농 형태였으나 현재는 단일 품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형태로 변

하는 추세임.

○ 덴마크에서는 식품 안정과 환경을 경제 요소로 인식하여 마케팅에 적극 활

용하고 있음. 이러한 식품 안정 시스템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음. 덴마크

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중 약 85%가 해외로 수출됨. 파리, 런던, 뉴욕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소비되는 햄 종류 가운데 가장 고급품인 살라미

(Salami)는 덴마크의 특산품이며 일본에 팔리는 최고급 돈가스용 고기 역

시 덴마크산임.

○ 덴마크는 철저한 농업교육을 통해 농민의 경영자적 자질을 높이고 있음.

농업에 새로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농업학교에 들어가 5년 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해야 함. 또한 반드시 30ha이상의 농지를 구입

야만 농장을 경영할 수 있음.

○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농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음. 즉 

농장 경영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농업학교, 농업자문센터, 은행을 연결하는 



129

총체적 지원시스템이 갖춰져 있음. 또한 농업학교를 졸업한 젊은 농민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강함. 특히 농업자

문센터는 이들에게 충실한 조언을 아끼지 않음. 왕립농업대학을 졸업한 전

문가가 농장 경영자에게 회계원리에서부터 농업기술, 윤작계획, 분뇨처리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유료로 자문함.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농가는 

기업이고 농업인은 스스로 기업인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

○ 현재 축산 일선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축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등 축산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측면에서 취

약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생산성 차이는 유전적 요인(30%) 이외에도 사

양기술(30%), 위생수준과 방역시스템(20%), 시설과 설비(20%)로 추정됨.

이러한 문제는 효율적인 ICT 활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기술 및 시장성의 차이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정밀농업, 자동화 시스템, 사물인터넷과 같은 국

내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그러나 일부 축산 선진국

에서는 로봇착유기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 이러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나아가 스

마트팜 융합기술의 생태조성이 어려운 요인과 국내 농업의 정책방향에 부

합하는 기술 융합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고 재점검해야 할 것임.

○ 축산 분야 스마트 팜 기술의 핵심으로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

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새롭게 창출하는 지능화 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센서, 디바이스, 플랫폼에 이르는 전방위적 투자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외산장비에 의해 국내 축산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어 상업화되는 문제

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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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임.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질병을 통제하고 해외 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ICT

융복합 스마트 팜 기술 관련 성공모델과 함께 일선의 축산농가에 개발된 관

련 기술을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부의 보급 지원 정책 

마련도 시급함.

4.3. 식물공장 분야 시사점 

○ 식물공장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단기적 기술개발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인공광 식물공장을 대상으로 하

고, 중기적으로는 수직농장, 장기적으로는 우주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

요함.

○ 단기적으로는 식물공장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작목의 확대가 필요함. 채

소류의 경우 엽채류인 상추 등은 대부분 식물공장에서의 적용이 가능하지

만 아직 과채류인 토마토 등 열매채소는 어려운 실정임. 화훼작물의 경우 

분화류는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화분의 규격화가 필요하고, 절화류는 자연

광 + 인공광 병용형 식물공장에서 재배가 가능함. 허브작물의 경우 분 또

는 배지에서 생육 가능한 것으로 허브작물은 향료나 약재 작물로 확대 가

능하고, 육묘의 경우 다양한 작물의 어린 묘를 공정 생산하여 보급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기적으로는 의약품 소재 생산과 다양한 육종 종자개발용으로 보급 확대

되어야 하며, IT-BT를 결합한 융복합화 기술을 이용한 작물생산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함. GM 작물 재배의 환경최적화로 대량생산과 식물공장 내에서 

미세조류를 배양 재배하여 바이오디젤 연료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개

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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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는 우주농업에 적합한 작물 선발 및 품종 육성, 무중력 상태에서 

효율적인 생산방식, 생산시스템, 생태계 유지 시스템 등 우주 환경에서 식

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함. 우주농업 적용 수경재배, 우주농업을 위한 저압, 

미소중력 하에서 환경을 조절하여 작물을 생산해야 함. 

○ 나아가서는 유전자 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의약 소재 및 산업 효소 등 특정물

질의 발현 또는 향상, GM 작물을 밀폐형 식물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

술이 개발되어야 함.

그림 5-17. 식물공장의 현재와 미래

○ 식물공장의 사업화 성공 여부는 역시 경제성 확보에 달려 있음. 경제성 확

보는 각종 시설투자 및 운용비용과 수익원 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

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초기 설비투자를 절감하고 운영비용도 줄여야하나 현실적으로 볼 때 고

도의 기술이 적용 될수록 설비 투자비는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음. 따

라서 비용 절감의 핵심은 운영비용 절감, 즉 식물공장 설비 가동에 필요

한 전기 사용량과 물 등 각종 자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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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 고급 야채류 또는 의약용 식물과 같은 특수 작물 등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발굴과 식물공장에 적합한 종자 개발 등을 통해 수익성 높은 

사업모델을 개발함으로서 사업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임.

○ 식물공장이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추가되어야 함. 다양한 수종과 다양한 광원을 이용한 각종 작물의 

재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환경 제어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각종 작

물의 생육 자료 축적에만 몇 년이 소요됨.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단기간에 

식물공장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또 기술 개발과는 별개

로 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음. 기

존의 농민들과의 대립이 있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소지가 있음.

○ 식물공장은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비료나 농약을 저

투입하는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농산물

에 비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노지에서 재배가 어려운 기능성 농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할 수 있고, 식량작물의 연중 

재배를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임으로써 식량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식물공장 방식은 미래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사업화 가능성, 즉 경제성에 대

한 논란이 여전한 것이 사실임. 그 이유는 아마도 초기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장여건이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또한 기

술의 수준도 아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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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스마트 팜 발전방향

1. 스마트 팜 비젼

○ 우리 농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속적이고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최근 그 성장 속도가 늦어지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정부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과 농업을 연계한 농업의 6차 산업

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증가로 그 성과가 

크다고 단언 할 수는 없음. 따라서 현재의 농업 생산, 유통, 소비 부문에 IT

과학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팜의 보급 확대로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

약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스마트 팜이 모든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됨.

스마트 팜 설치 및 비용지원보다는 농업부문 기술 융합의 성과를 최대한 높

이고, 농업·농촌 관련 현안을 해결하면서 미래 농업의 설계가 가능한 농업 

ICT 융합 중장기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함.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농업부

문 기술 융합의 구체적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ICT 융합 수요 조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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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장기 농업과 ICT 융합의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스마트 팜 보급 확대 비젼은 “스마트 팜,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으로 설정

하였음. 이에 따른 보급목표와 추진전략으로 스마트 팜 도입농가의 애로점 

해소 전략, 스마트 팜 전문가가 생각하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전략, 스마트 

팜의 외연적 확대 전략 그리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그림 6-1. 스마트 팜 발전 전략

2. 스마트 팜의 보급 목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7년까지 단기목표로 시설원예 4,000ha(시설현대

화 면적의 40%), 축산농가 730호(전업농의 10%) 및 과수농가 600호(과원규

모화농가의 25%)에 스마트 팜을 보급할 계획임.

비젼 스마트 팜,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

목표
단기(2017년): 시설원예 4,000ha, 축산 730호, 과수 600호
중장기: 159만 경영체 중 전문농 12만 9천호(8%)

추진
전략

현장 애로점 해결
지속적
기술개발

스마트 팜의
외연적 확대

거버넌스 체계

추진
과제

․초기투자비지원
․기술의 확신성
․운영, 기술부족
․맞춤형 보급

․시공업체육성A/S
․지속적인 R&D
․기기의 표준화
․기자재 산업육성

․유통, 소비,농촌관광
․노지 작물 확대
․해외 진출
․민간자본 유도

․주체간 역할
․컨트롤 타워
․대학, 출연연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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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원예는 ICT 융복합 시설 설치가 가능한 현대화된 시설(2014년 기준 

11,700ha)의 40% 수준까지 스마트 팜 보급

- 축산분야는 양돈․양계 중심에서 젖소, 한우 등 축종별 모델 개발을 순

차적으로 진행해 축산 전업농의 10% 수준인 730호까지 단계적 확대

- 노지분야는 과원규모 1.5ha 이상, 농산물 판매액 1억 원 이상 농가(2,582

호)의 25% 수준인 600호 까지 확대

○ 중장기적으로 보급목표는 우리나라 전체 농업경영체 159만호 중 전문농 

8%에 해당하는 12만 9천 호로 설정하였음.

-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중 전문농에게 보급하는 방안임. 전문농은 영농경

력이 5년 이상이면서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하, 재배면적이 상위 30% 이

상이며, 조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인 농가임.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가 인구 및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농업노동력 부

족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한 생산량의 안정적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사전에 스마트 팜 보급 확대 정책이 필요함.

- KREI KASMO에 의하면 2025년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62만 3,000ha로 

2015년 1,711ha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농가 인구당 경지면적은 동기

간 연평균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농가호수 역시 2014년 112만호에서 2025년 95만으로 감소할 전망임.

- 또한 2015년 대비 2025년 작물별 재배면적은 곡물류가 연평균 1.8%, 채

소류 1.5%, 과실류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그러나 스마트 팜 도입농가 조사결과 토마토 농가의 경우 생산량이 7.0%

증가, 양돈의 경우 1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농 129천호가 전부 

스마트 팜을 도입했을 경우 생산량 증가로 판매단가의 하락이 예상될 수 있

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과 연계하면서 보급 면적(두수)

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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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현장의 부가가치 유지와 지속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스마트 팜 

농가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전문농의 연령을 65세 이하에서 스마트 팜 기술 적

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60세 이하로 한정할 경우 중장기 목표는 상당부분 

하향 조정될 수도 있음.

표 6-1. 중장기 스마트 팜 보급 목표

경력 연령 경영지표(조합)
경영체

유형
세부유형 대상(천호)

5년

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후계농)

재배면적 상위30%

+조수입5천만원
→ 전문농 전문농 129

+조수입3천만원 →

일반농

예비젼문농 45

그 외 →
6차농 98

일반농 486

65세이상 - →
고령농

고령농 397

75세이상 - → 은퇴농 293

5년

미만

65세미만 - → 창업농 창업농 121

65세이상 - → 취미농 취미농 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DB자료를 재작성 

3. 추진 전략

3.1.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전략 

○ 스마트 팜 도입 및 운영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초기투자비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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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부족, 보급된 스마트 팜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 및 확신성 저하, 경영주의 

스마트 팜 기술 운용 및 경영 기술의 부족 그리고 농가의 시설형태, 재배작

목, 자본금, 경영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시설설치의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임.

○ 스마트 농업을 널리 보급하는 데는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아직까지 스마트 팜 시장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기기의 공급가격 자체가 

높은 것이 현실임. 농가 입장에서는 ICT 기술을 접목한 기기를 설치․운용

하는데 드는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큼.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는 다음과 같음. 초기투자비 및 운영비 

문제는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방안임.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음.

○ 스마트 팜을 운영할 수 있는 인재 육성과 교육이 필요함. 농업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는 농업이 

가진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이나 새로운 하드웨어에 숙달

된 인력을 고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연령, 경험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및 교육체계 개발과 농업분야 IT

활용에 능숙한 인재 육성이 동시에 필요함.

- 스마트 팜 운영 기술 및 경영기술 부족은 컨설팅 업체를 양성하거나 겨

울철 영농교육시 스마트 팜 관련 교육을 정례화해야 함.

○ 스마트 팜을 도입․확대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확신성이 필요함. 스마

트 팜 도입에 의해 생산성 증가, 노동력 절감, 품질향상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신성이 적은 편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팜 선도농가의 경영성과 홍보가 필요하

고, 광역단위의 테스트 베드를 설립․운영하여 실습 및 견학 등을 통해 

관련기술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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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보급 시 시설형태, 작목(축종), 경영주 능력, 자본금 등을 고려하

여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방안이 필요함. 온실 형태(단동, 연동), 시설 형태

(비닐온실, 유리온실, 경질판 온실), 작목(시설원예, 축산, 노지, 과수), 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라 필요 기기가 다름. 농가가 필요한 기기를 

설치하도록 유도, 경영주가 자기 토지인지, 경영주 연령은 어느 정도인지,

임차지 계약이 10년 인지 등도 고려되어야 함.

3.2. 스마트 팜 기술개발 방향에 맞는 연구

○ 국내 스마트 팜 관련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기술개발 방향에 따른 지

속적 R&D, 전문시공업체 육성 및 신속한 A/S, 기기의 표준화가 필요함.

○ 농산업 ICT 관련 인프라와 R&D 규모는 ICT 선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비교해볼 때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임. 지금까지의 농

업 정책은 생산기반, 유통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투·융자정책이 주

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소프트웨어 투자기반은 매우 미흡함. 또한 

도시에 비해 ICT 융합 및 활용을 위한 농어촌지역 통신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이로 인해 외국의 높은 수준의 기술과 고가의 기자재

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스마트 팜 전문 시공업체 육성 및 A/S 강화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스마트 

팜 시공업체 수는 많지만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고, 우

리나라 스마트 팜 보급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설치 수요자도 적은 편임.

이로 인해 시공업체의 기술 수준이 낮고 성과도 적어 도산되는 업체가 많은

데다 A/S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전문 시공업체 육성 및 규모화를 유도함으로써 공급단가를 낮출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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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요자인 농가도 낮은 가격으로 시공할 수 있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스마트 농업관련 기기가 표준화되어야 함. 표준화 문제는 농업에 국한된 것

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편이를 위해서도 표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개

별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표준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할 경우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해 나가야 함. 그 동안 국내 스

마트 농업관련 기기들은 부분 제품 위주로 공급되어 왔거나, 수요자가 주문

한 후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서 시설․장비 간 호환성 부족으로 고비용․저

효율성이 자주 발생되고 있음.

○ 스마트 농업에서 중요한 기자재 산업육성이 필요함. 우리 농업 부문에 잘 

적용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기자재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

가의 외국 기자재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기자재를 조달해서는 농업부문 ICT

융·복합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국내 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3.3. 스마트 팜의 외연적 확대 

○ 스마트 팜은 자동으로 취득한 생육․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분석하여 최적화하는 인공지능(AI)형 제어시스템이 개발․보

급되어야 함. 적용분야도 생산에서 유통, 소비, 농촌체험관광까지 확대되어

야 함.

- 농업무분의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팜 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현대

화된 온실․축사 등 농업시설에 ICT를 접목하여 PC 또는 스마트 폰을 

통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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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은 노지 및 과수부문으로 외연적 확대가 필요함. 미국은 광범위하

게 재배되는 노지작물에 대해 농기계와 농경지 이곳 저곳에 센서를 최대한 

장착하고 이들이 수집하는 방대한 자료를 ‘빅 데이터’기법으로 분석, 해당 

지역에 관수ㆍ관비,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작황 예측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농가 개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 자본의 투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민간 기업으로부터 인프라 구축 및 자본투자 유도하여야 함. 스마트 팜을 설

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설치 인프라와 IoT1, IoE2와 같은 기술개발 투

자가 필요함.

- 통신 대기업들도 그들이 지닌 통신과 ICT기술을 살려서 스마트 농업을 

추진중에 있음. 일례로 KT는 2010년에 농업과 의료분야의 KT스마트 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SKT는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창조혁신센터와 협

업을 통해 세종창조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스마트 팜 기술 및 기기의 해외 수출로 외연적 확대가 필요함. 스마트 팜에 

대한 국내 기술은 네덜란드, 미국, 일본의 75% 수준으로 낮지만 중국에 비

해 높은 편임. 최근 중국의 경우 대규모로 스마트 팜 시설을 보급하고 있어 

우리 기술 및 자재가 수출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식물공장을 통한 스마트 팜 외연 확대도 필요함. 식물공장의 경우 향후 농

산물 재배 뿐 아니라 의약품 소재 및 다양한 종자 개발까지 가능하기 때문

임. 식물공장은 IT-BT를 결합한 대표적인 융복합화 기술이기 때문임. 식물

공장을 통해 미세조류 배양과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할 경우 농업의 부가

가치는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음.

1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2 모든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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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스마트 팜 관련 주체간 협력이 필요함. ‘기관별 협력’ 부문에서는 ‘기술 교

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가 중요함. 스마트 팜 

특성 상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농촌진흥청,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중장기계획’을 중심으

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ICT융복합 기술을 융합하여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지식경제부 및 산업통상부에서는 

농식품 생산․유통․소비단계의 IT융합을 통해 우리가족 안전․안심 먹을

거리 환경을 구축하고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였음. 미래창조

과학부에서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정밀화, 유통지능화, 소비

안전화 등 전반에 걸친 첨단산업화․기업화․대형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처별 

사업을 농업부문과 연계하여 협업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팜의 컨트롤 타워 및 스마트 팜 워킹 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

요가 있음. 스마트 팜의 특성 상 정책, 경제, 경영, 재배(사육)기술, 농학 및 

첨단기자재 등 다종ㆍ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불가결함. 따라서 

이를 통합 관리하고 기획할 수 있는 헤드쿼터(HQ)가 설치되어야 하며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즉,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던 ‘스마트 팜 워킹그룹’을 범 조직, 범 부처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를 통해 우선순위가 상이

한 전략기준 등의 조정과 전체 로드맵 작성 및 체계적 실천과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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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주체별 역할을 다음과 같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수요 개발과 스마트 팜의 산업화 방향을 설정하

고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함.

- 농촌진흥청은  ICT 기반 원천 기술개발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

성하여 실천하도록 하며, 기 보급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ICT 관련 테스트 베드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ICT 수요자인 농가, 법인은 영농활동에 이용되었을 때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술적 결함, 운영상 문제점을 보고하

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은 중장기 스마트 팜 보급 확대 시 농가의 경영성

과와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와 스마트 팜의 외연적 확대 방안 등을 모색

해야 함.

그림 6-2.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자료: 김상철. 2016. 스마트 팜 농업생산시스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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